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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

자 = 1일 등록이 시작된 전 주민 의료

보험 어포더블 케어 액트(ACA)가 초

반 웹사이트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일단 새롭게 출발했다. 매사추

세츠 주내에서도 1일 하루동안 3천여

명에 가까운 등록자가 MA주판 웹 건

강보험 거래소인 헬스커넥터(Health

Connector)에 등록했다. 

매사추세츠 주정부에 따르면 1일 하

루동안 웹사이트에서 2,688명이 어카

운트를 개설했으며 1,278명이 신청서

를 작성했다. 서명까지 마친 수는 209

명이었다. 헬스커넥터 콜센터에는 총

1,900명이 문의했다.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2006년부터 커

먼웰스케어와 커먼웰스초이스를 선택

해왔기 때문에 주정부 의료보험 등록

웹사이트를 통한 중저소득층 의료보

험 등록은 비교적 익숙한 편이다. 

그러나 현재 커먼웰스케어에 가입

되어 있는 한인들은 반드시 새롭게 어

카운트를 만들고 퀄러파이드 핼스 플

랜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 12월 31일까

지 등록하지 않는 경우 의료보험을 잃

게 될 뿐만 아니라 벌금까지 부담해야

한다. 

커먼웰스초이스에 가입되어 있는

한인들의 경우 내년 3월 31일까지 퀄러

파이드 헬스플랜을 선택할 수 있는 시

간이 있다. 그러나 빠를수록 좋다. 과

거 300%와 달리 연방 빈곤선의 400%

즉 개인의 경우 연 4만6천불, 4인 가족

의 경우 연 9만 4천불 이하 소득층은 연

방정부의 세금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글랜 쇼어(Glen Shor) 주 행정재정

부 장관은 이번 오바마케어로 인해 총 4

만 5천여명의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추

가로 연방정부의 의료보험 구입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매스헬스 가입자

의 경우 주정부로부터 핑

크색 편지를 받게 되는

경우 다시 가입할 필요없

이 의료서비스가 계속된

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다만 오바

마 케어로 인해 현재 소득 한계였던 연

방 빈곤선 100%가138%(1인 $15,836, 4

인가족 $32,499)로 늘어남에 따라 과거

커먼웰스케어 가입자들도 매스헬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

하는 한인 사업주는 헬스커넥터를 이

용해 등록하면 최고 50%의 보험료를

세금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직

원 개인의 임금이 5만불 이하여야 하고

사업장에서 최소 보험료의 50%이상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이 같은 혜택을 받

을 수 있다. 

매사추세츠 헬스커넥터 진양 대표

는 “앞으로 헬스커넥터를 최소 10개

소수민족 언어로 만들어 소수민족들

의 접근이 용이하게 하겠다”고 밝혔

다. 그러나 진 대표는 구체적으로 언제

부터 한국어를

오바마케어 웹 보험 거래소 등록 덜컹거리는 출발 

매사추세츠 1일 하루 2,688명 등록, 1900여명 문의 

지난 27일 MA주 어포더블케어액트(ACA)관련 부서 장관들이 소수민족 언론들 초청, 간담회를 갖
고 오바마케어에 대해 설명했다. 진양 헬스커넥터 대표

커먼웰스케어 연말 중단, 반드시 QHP로 재등록해야

▶▶2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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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Straightening
Brazilian Keratin Treatment 
Threading 
Digital Perm & Setting Perm 
Iron Perm
Coloring (GOLD WELL  )
Hair Manicure 
Manicure & Pedicure
Waxing 
Facials
Wedd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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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Salon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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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보스톤생활

보스톤인근 뉴튼 지역 

데이케어 또는 프리스쿨 어느곳이 좋은가요?

A: 데이케어로는 말씀하신 브

라 이 트  호 라 이 즌 스 (

www.brighthorizons.com), 몬테소

리, 리틀 스프라우트(Little Sprout)

등도 있습니다. 

3살이면 프리스쿨을 보낼 수 있

는데 아래 내용은 2013년 보스토니

안 교육편에 게재될 내용입니다. 참

조하세요.

위 치 : Education Center (100

Walnut Street), Lincoln-Eliot

School (191 Pearl Street), Educa-

tion Center (100 Walnut Street) 

비용(1년치, 9월-5월): $4,731(주

4일) - $6,851(주 5일)

프로그램: 오전 8:30부터 오후

1:30까지, 혹은 오전 9:00부터 오후

12:00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선

택할 수 있다. 학교에 따라 주 4일만

수업 가능한 곳이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수업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참고사항: 뉴튼 공립학교는 3곳

에서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제공하

고 있지만, 모두 뉴튼 공립학교 교육

부에서 학사 제도와 커리큘럼, 수업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3세부터 5세까지의 학생이 프리

스쿨에 등록할 수 있고, 한 반의 최

대 정원은 15명이다. 프리스쿨 지원

서 마감은 1차 기한이 11월 초, 2차

마감일이 12월 초다. 

정원보다 많은 학생이 지원하면

추첨을 통해 입학 여부를 결정하며,

정원이 미달되면 계속해서 지원서

를 접수 받는다. 프리스쿨이 한 곳

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 곳이 있기

때문에 지원서를 접수할 때 선호도

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Q : 10월에 뉴튼지역으로 이

사할 예정입니다. 아이가 이제 만

3살인데 지금까지 저와 집에서만

지내다보니 영어를 전혀 못하는

데다가 처음으로 엄마 떨어져서

보내는 거라 한국아이들이 좀 있

는 곳으로 보내고 싶은데, 브라이

튼 호라이즌(brighton horizon)이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 찾아보았

더니 웨즐리, 내틱 지점도 있고,

혹시 괜찮은 곳 있으면 꼭 좀 알려

주세요...!!

포함할지 여부

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등록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다. 신청서가

과거와 다르므

로 매스헬스커

넥 터 (ma-

healthcon-

nector.org)를

방문해 새로운

신청서를 다운

받아야 한다.

문 의 는  800-

841-2900으 로

하면 되며 한국어 통역을 요청해 자세

한 것을 문의할 수 있다.

editor@bostonkorea.com

오바마케어 재등록, 빠를수록 좋아

▶▶1면에 이어서



SATPlus TEL:781-398-1881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맞춤식 교육

N
E

Exit 27A

Exit 54A

Totten Pond Rd

Trapelo Rd 

L
ex

in
gt

on
 S

t
W

al
th

am
 S

t

St.Winter St. Licoln

95

2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Ⅰ및 SATⅡ 개인교습 

SATI 및 SATII준비 전문학원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July 2013

SAT I Prep ( critical Reading , Math , Writing )

Session I   7/8-7/26 (3 weeks)
  8:00 AM - 12:00 PM  (M   T   W   TH   F)

Session II       7/8-7/26 (3 weeks)
  1:00 PM - 5:00 PM (M   T   W   TH   F)

August  2013

Session III      8/5 - 8/23 (3 weeks)
  8:00 AM - 12:00 PM (M   T   W   TH   F)

SAT II  MATH II C        8/5 - 8/23 (3 weeks)
  1:00 PM - 3:00 PM (M     W     F)

SAT II  MATH I C   8/5 - 8/23 (3 weeks)
  3:00 PM - 5:00 PM (M     W     F)

SAT PLUS
2013 SUMMER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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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한인 사회  

SAT Plus Fall Schedule
Starting September 7, 2013

9:00AM – 11:00PM Saturday

TimeClass

11:30AM – 1:00PM Saturday

1:30PM – 3:00PM Saturday

4:00PM – 6:00PM Saturday

3:00PM – 10:00PM  Sunday – Thursday

PSAT/SAT Prep
(Grade 11)

PSAT/SAT Prep
(Grade 10)

Reading/Math
(Grade 9)

SAT Prep
(Grade 12)

One on One Tutoring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

자 = 경제 불황의 틈새를 헤치고 한인

비지니스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이들

비즈니스의 공통된 특징은 주고객이

한인에서 아시안, 넓게는 미국인 모두

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올초 보스톤에 입성한 청담어학원

에 이어 최근 재능교육 프랜차이즈점(

벌링턴)이 오픈했다. 이들은 전반적으

로 한인뿐 아니라 아시안들을 대상으

로 교육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뉴욕에 본점을 두고 있는 미술

입시전문학원 우기아트도 보스톤 지

점에 관심을 두고 적당한 자리를 알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먹거리 프랜차이즈 점 또한 보스톤

시장을 공략하고 나섰다. 

한국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코코호도가 벌링턴 몰 푸드코트에서

곧 선보인다. 

현재 내부 공사중인 코코호도의 공

병근 대표는 “보스톤 지역에 중국인

들도 많지만, 베트남인들도 굉장히 많

다. 한인뿐 아니라 그들을 주고객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보스톤 한인

비지니스가 공략하는 고객층이 변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흑인 밀집지역인 메타펜에서 뷰티

서플라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공 대

표는 “지금 보스톤 지역은 아시안 고

객이 대세”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초 올스톤에 들어선

가주순두부는 1년 6개월 간의 성공적

인 행보에 이어 올 9월 하버드 스퀘어

에 프랜차이즈점을 오픈했다. 

기존의 샤부야 자리를 인수해 전문

적으로 순두부점을 낸 데 더해 샤부샤

부와 스시를 함께 제공, 아시안 및 미

국인들 모두 공략하고 나섰다. 

지난 주말 하버드 스퀘어를 방문했

던 김인경 씨는 가주순두부와 본촌을

보고 흐믓했다고 전했다. “외지인들

이 붐비는 하버드 스퀘어에 한국 식당

이 위, 아래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고 뿌듯했다”고 말했다.

엘에이 지역에서 다년간 식당을 운

영했던 미셸 서 대표는 “한국인만 대

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

엘에이 지역도 이미 그러한 추세”라

고 밝혔다.

한인 비지니스가 보스톤 시장에 확

대되는 것에 대해 관계자들은 아시안

인구가 증가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0년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매사추세츠 주에서 아

시안계와 히스패닉계는 모두 46%가

증가했다. 또한 보스톤 전체 인구

617,594명 중 아시안은 55,235 명으로

8.9%를 차지한다. 

아시안 인구 증가 추세에 편승해 올

스톤 한인식당가 역시 아시안 유학생

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올스톤 지역 한인식당가를 찾은 이순

영 씨는 “반 정도는 중국인을 비롯한

베트남 유학생들인 것 같았다”고 말

했다. 

한편, 프랜차이즈점 중 뉴욕에 본사

를 두고 있는 결혼정보업체 “짝”도

올해 보스톤에 입성했으며, 1st 초이스

덴탈 그룹도 벌링턴에 오픈해 성업중

이다. 

그외 나무 부동산, 가족물리치료병

원, 은혜한의원 등도 최근 시작한 한인

비지니스다. 

한인 비지니스는 내년에도 가야 호

텔 등 다양한 형태로 찾아올 것으로 보

인다.

hckim@bostonkorea.com

고객 다변화 아시안 고객층 집중 공략

식당, 식품점 일단 성공, 타업종도 도전중

불경기 불구, 한인 프랜차이즈 속속 입성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 A02446

www.yasuboston.com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주요 보험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617.871.1482

한인 사회  4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

자 = 10월 1일 연방정부 폐쇄사태로

인해 한인사회도 적지 않은 파장을 겪

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노동부가 폐쇄돼 취업이민 신

청자들이 첫관문부터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민국과 국무부는 문을

열어 이민, 비자, 여권 업무들은 대부

분 정상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지연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 비자, 여권업무는 정부예산이

아니라 수수료를 받아 진행되기 때문

에 연방정부 폐쇄와는 상관없이 운영

되고 있는 것. 

이민수속을 맡고 있는 미 이민서비

스국(USCIS)은 각 지역 사무소들이

모두 문을 열었고 영주권이나 시민권

인터뷰 등 이민수속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연방노동

부의 취업이민수속은 전면 중단돼 노

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업무

가 중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의 첫단계인 노동허가서 신청 및 승인

이 막혀 있다. 

가뜩이나 노동허가서 처리기간은

이미 6개월이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데 엎친데 덮친 격이라 취업이민을 준

비하는 한인들에게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연방노동부에서 다루고 있는

H-1B를 포함한 각종 취업비자들도 직

접 영향을 받아 미국 취업희망자들에

게 취업 및 비자취득, 신분유지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한편, 미 국무부가 관할하고 있는 여

권과 비자 발급은 정상적으로 진행되

는 것으로 발표됐다. 

하지만 1995년말에서 1996년초 사이

에 벌어졌던 연방정부폐쇄 때를 보면

여권비자 발급업무에서도 일부 지연

사태를 빚어 하루 1만건, 한달 20만건

이나 발급되지 못한 바 있다.

한편, 200만 연방공무원 가운데 최소

한 82만 5000명이 일시

해고되는 형태로 강제

휴가를 가게 됨에 따

라 국가안보, 공공안

전, 사법당국등과 관

련된 기관들의 비필수

요원들은 업무를 중단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민수속

과 여권비자 업무 등

은 모두 중단될 것으

로 알려져 이민자들과

해외여행객들이 큰 불

편과 피해를 겪을 것

으로 우려되고 있다.

보스톤 지역의Faneuil Hall Visitor

Center,  Minute Man National His-

toric Park, the Bunker Hill Monu-

ment는 모두 문을 닫는다. 

정부융자를 관할하는 연방기관들

가운데 FHA(연방주택공사)가 문을

닫아 정부주택모기지 융자를 새로 받

지 못하게 되고 중소기업론도 신규 대

출은 중단돼 심각한 경제적 차질과 손

해가 예고되고 있다.

반면 항공관제나 입국수속, FBI 등

사법당국과 미군은 폐쇄없이 업무를

계속하며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혜택도 중단되지 않으며 우편배달도

지속된다.

hckim@bostonkorea.com

연방정부 폐쇄, 한인사회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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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노동허가, 

한인들 한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

천 기자 = 지난 몇개월 간 취업이

민 적체 현상이 풀리는 조짐을 보

이며 한인들에게 희소식을 주던

이민 소식이 노동허가서(L/C) 심

사가 지연되거나 까다로워지면서

한인들의 한숨을 자아내고 있다. 

더구나 연방정부가 폐쇄됨에 따

라 노동허가서 승인은 더욱 지연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허가서는 취업이민의 첫번

째 관문으로, 신청 수속의 적체 현

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

이다.  

이처럼 노동허가서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노동허가서

신청을 위한 연방 노동부의 새로

운 규정으로 업무에 상당한 혼선

이 빚어지고 있는 것’ 때문인 것

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해마다 새로 영주권자가 되는

한인들의 대다수는 가족이민보다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

고 있으나 취업이민의 첫 관문인

노동허가 단계(PERM)에서 노동

허가 신청(LCA)이 최근들어 거부

되거나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연방 노동부가 발표한 내

용에 따르면 전자 노동허가서

(PERM) 처리 현황이 지난 9월3일

현재 수속 중인 노동허가서는 2013

년2월28일 접수분으로 평균 처리

기간이 6개월가량 소요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hckim@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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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

자 =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이 보스톤

한인들 앞에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았다. 

지난 26일 저녁, 명사들의 인생이야

기를 음악과 함께 풀어나가는 M Con-

cert의 첫번째 케스트로 보스톤한인교

회 무대에 선 이 회장은 피아노 연주와

함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한인들에

게 전해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이 회장은 붙들어야 할 삶의 가치,

나의 꿈, 함께 하는 사람들, 이끌어 가

는 삶과 따라가는 삶 등 다양한 주제로

자신의 인생과 가치관을 전했고, 객석

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자유로운 질문

으로 참여해 활기가 넘쳤다. 

버클리 대학의 밴드는 이 회장의 이

야기 중간 중간에 <My Way>, <단발머

리>, <You Raise Me Up> 등 어울리는

음악을 공연한 한편, 이유택 교수는 재

치있는 진행을 맡아 행사가 더욱 풍성

하게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민혜(26) 씨

는 “편안하고 솔직함이 묻어나는 시

간이었다. 나의 인생의 본질을 되돌아

보게끔 하는 잔잔한 여운이 남았으며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임한빈(25) 씨는 “마음에 힐

링이 되었다. 음악이 곁들어진 인생 이

야기를 듣는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

게 되고 또 바쁜 생활 속에서 감성에 젖

어보게 되는 좋은 기회였다.” 고 덧붙

였다. 

Mentoring, Management, Music을

함축하고 있는 M Concert는 명사들과

함께 그들의 인생이야기, 음악이야기

등으로 특별한 음악 토크 콘서트 형식

의 공연이다. 다음 M Concert는 올해

말 열릴 예정이다.

hckim@bostonkorea.com

주보스톤총영사관 개천절 기념식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리셉션 겸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

천 기자 = 보스톤에서 한국의 국

경일을 기념하는 첫번째 행사가

열렸다. 

주보스턴 총영사관은 지난 10월

1일 저녁 5시 30분 제4345주년 개천

절 및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하는

리셉션을 보스톤 알공퀸 클럽에서

개최했다. 

개천절 및 동맹 60주년 기념 리

셉션에는 매사추세츠주 하원의원

을 비롯해 보스톤 주재 각국 총영

사, 학계 인사, 참전용사 대표, 한

인대표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박강호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4345년의 유구한 역사

를 가진 나라임을 상기시키면서,

금년 10월 1일이 한미동맹 60주년

이 되는 날임을 설명했다. 

박 총영사는 한미동맹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6.25 전쟁 참전용사들

의 희생과 용기에 경의를 표했다.

또한 뉴잉글랜드에 거주하는 한인

들이 앞으로도 계속 경제∙문화적

으로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다리 역

할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

했다.

hckim@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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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Concert 첫번째 게스트로 진솔한 삶 나눠

주보스톤총영사관 주최4345주년 개천절 및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하는 리셉션이 알
공퀸 클럽에서 개최됐다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좌)과 이유택 교수(우)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 

보스톤에서 풀어논 보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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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

자 = 뉴잉글랜드 시민협회(회장 이경

해)가 오는 10월 26일 오전 9시부터 오

후 3시까지 보스톤에 위치한 더블트리

수윗 힐튼호텔에서 첫번째 차세대 포

럼을 개최한다. 

한인 이민 2세대들에게 비전을 심어

주기 위해 개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샘

윤 CKA (Council of Korean Ameri-

cans)의 회장(전보스톤시의원), 그레

이스 리(매사추세츠 주 전 재무차관)

등 6명의 코리안 어메리칸 인사들이 연

사로 참석한다. 

이경해 시민협회장은

“차세대를 위해 처음으

로 여는 포럼”이라며 “

많은 이민 2세대들이 참석

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

다. 

행 사 에  대 한  자 세 한  사 항 은

http://kacl-ne.org를 참조하면 된다.

또한 문의사항은 김승진 사무총장

(781-330-7156)이나 이경해 회장(508-

962-2689)에게 연락하면 된다. 

일정: 10월 26일(토) 오전 9~오후 3시

장소: Doubletree by Hilton,

Boston/Cambridge, 400 Soldiers

Field Rd Boston, MA 02134

연사: 샘윤, 그레이스 리(매사추세츠

주 전 재무차관), 하나 송, 데이빗 김,

김광, 이성윤(텁스 플레쳐 스쿨 교수),

Dr. 엘리사 최.

hckim@bostonkorea.com

시민협회 차세대 포럼 시작

정전 60주년,

“당신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

천 기자 = 뉴잉글랜드한인회(회장

한선우)는 한국전 정전 6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28일 토요일 오전 11시 우번

시 시청 앞 광장에서 진행된 기념

식에는 50여명의 참전용사들과 지

역 한인 단체장 및 한인들이 참석

해 전쟁이 낳은 비극을 되살린 후

애도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념식에는 박강호 총영사와 한

선우 한인회장, 김성혁 민주평통

회장 등 한인 단체장들과 갈빈 우

번시장, 도넬리 시의원, 드와이어

시의원 등이 함께 자리했으며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한인회에 감사장

을 전달했다.

박 총영사는 기념사를 통해 “전

쟁이 낳은 아픔을 우리는 잊지 못

한다”며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를 누

릴 수 있다. 그들의 희생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감사함을 전했

다. 

이어 갈빈 우번시장, 도넬리 시

의원, 드와이어 시의원도 축사를

전했다. 

기념식은 박강호 총영사와 한선

우 한인회장이 한국전참전용사비

앞에 헌화하는 것으로 마감했다. 

한인회는 기념식 후 참전용사들

에게 오찬을 대접했다.

hckim@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

자 = 아시안 아메리칸 위원회(Asian

American Commission, 이하 AAC)가

두번째 차세대 리더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 27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정부청사에서 개최된 포럼

에는 70여명의 위원 및 차세대들이 참

석했으며, 기조연설자 수잔 범프

(Suzanne Bump) 회계감사관( Audi-

tor)을 비롯해 전문가들이 나서 ‘차세

대 리더십 및 사회 봉사’를 주제로 강

연했다. 

이날 행사에는 텍키 챈, 도널드 웡 주

하원의원도 참석해 차세대들을 응원했

으며 한인으로는 이경해 AAC위원(뉴

잉글랜드시민협회장)과 김현주 한인

회 임원이 참석했다. 

hckim@bostonkorea.com

AAC 차세대 리더 포럼‘리더십 및 사회봉사’강조 

샘윤 등 연사로 참여

샘윤 CKA (Council of Korean Americans)의 회장

뉴잉글랜드한인회 참전용사들에 감사행사

한국전 정전 60주년 기념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참전용사들. 모두 80전후
의 고령자들이다

한국전 참전용사비 앞에 헌화하고 있는 박강호 주보스톤총영사(전)와 한선우 한인회장
(후)

이경해 시민협회장, 김현주 한인회 임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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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oston Korea 7한인 사회  2013년 10월 4일 금요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최원섭 객

원기자 = 보스톤 한인야구리그 플레

이오프 (2,3위전)가 지난 9월 28일

Cabot Field, Newton 에서 열렸다.

2013 정규시즌 같은 승점으로 2, 3위를

차지 했던 Mass Warriors (워리어스,

이하 MW)와 Allston Slammers (슬래

머스, 이하 AS)의 플레이오프는 AS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다.

Playoff (AS vs MW)

선제 공격으로 시작한 AS팀은, 정규

시즌 팀 타율 1위의 기세를 뽐내며 초

반 대량 득점을 뽑아내 일찌감치 게임

의 승패를 결정 지었다. 2회부터 안타

를 몰아치며 MW팀의 선발투수를 1

1/3 이닝 만에 강판시킨 AS팀은, 이 날

게임에 들어선 모든 선수들이 득점을

하며 챔피언쉽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

다. 이에 MW 선수들도 3,4회에 많은

사사구를 포함해 집중된 타격으로 따

라 붙었지만, 5회 초에 또 다시 대량 실

점을 하며 많은 점수차를 끝까지 극복

하지 못했다.

이 게임에서는, AS팀의 A. Hub-

bard 선수가 홈런을 포함해 7타수 6안

타 12타점으로 타선을 이끌어 나갔고,

1,2 번 타자로 출전한 최원섭, 권영대

선수는 각각 7득점 6득점으로 선두 타

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MW 팀

의 4,5번 타자로 출전한 노지성, 이창화

선수는 각각 2타점 3득점, 3타점 4득점

을 기록하고, 특히 9번 타자로 출전한

김원구 선수는 3타수 3안타 3타점으로

맹활약 했지만, 전체적인 투수력의 차

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 날 두 팀 모

두 각각 6명의 투수들을 출전 시키며

물러설 곳 없는 승부를 펼쳤지만, 초반

에 벌어진 점수 차이는 끝까지 좁혀지

지 않았다.

Championship (AS vs NEA)

정규시즌 3위의 기록으로, 올 해까지

5년 연속 챔피언쉽에 출전하는 AS 팀

은 작년과 재작년에 가지지 못한 우승

트로피에 대한 의지를 불태운다. 한규

만 단장 (AS)은 “플레이오프에서 큰

점수 차로 승리한 기세를 몰아 첫 경기

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각오를 다졌

다. 이에 맞설, 올해 정규 시즌 1위의 기

록으로 이미 챔피언쉽 출전을 확정해

놓고 기다리는 New England Ace (에

이스, 이하 NEA)팀은 창단 이후 처음

챔피언쉽 게임을 앞두고 있다. 이규연

단장 (NEA)을 선두로 창단 이후 가장

안정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

를 받는 이 팀은, 막강한 중심타선과 안

정적인 투수력의 조화를 앞세워 AS팀

을 맞이할 각오이다. 

팀 타율 1위 (3할6푼7리)의 AS 팀과

팀 방어율 1위 (7.26 ERA) 의 NEA이

팀이 맞붙게 되는 이번 결승전은, 창과

방패의 대결로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

상이 된다. ‘본촌’의 후원으로 진행

되게 될 이번 챔피언쉽은, 3전 2선승제

로 10/5일부터 매주 주말 Newton 소재

의  Cabot Field (East Side Pkwy.

Newton, MA 02460)에서 개최가 되니

, 많은 한인 분들의 관심 및 관람을 바

란다.

자세한 정보 및 일정은 리그 홈페이

지 www. bostonkbl.info 참조.

bostonkorean@hotmail.com

대한항공 국제선, 임산부 편의용품 제공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

천 기자 = 대한항공이 국제선 노

선에 탑승하는 임신부들을 위한 편

의용품을 제공한다.

대한항공은 한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전체 노선에 탑승하는 임신

부들을 대상으로 기내 ‘임신부용

편의용품(Amenity Kit)’을 무료

로 제공한다고 지난 9월 25일 발표

했다.

임신부들에게 제공하는 편의용

품은 유기농 블랙베리 풋 크림, 유

기농 피부 케어 크림, 유기농 코튼

수면 양말, 임신부용 입덧 완화 차,

임신부용 가방고리로 구성된다.

대한항공은 스킨케어 제품과 수

면양말의 경우 임신부의 건강을 고

려해 유기농 원료와 소재로 선택했

으며, 임신부용 차는 임신부들 사

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디

오가닉(The Organic)’ 제품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초기 임신부를

보다 쉽게 인식하게 하기 위한 임

신부용 가방고리도 함께 준비했다. 

편의용품을 기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공편을 예약할 때 임신

부라는 사실을 알리면 된다. 용품

들은 항공기 탑승 직후 승무원이

직접 제공하게 된다. 

hckim@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

천 기자 = 아시아나 항공이 후쿠

시마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

데 최근 인터넷에서 논란이 된 일

본 이바라키산 간장(사진)의 기내

식 제공을 전면 중단했다. 

한국 머니투데이보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지난1일 "

제품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승

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

본 이바라키현에서 생산된 간장을

더 이상 기내식으로 제공하지 않기

로 했다"고 밝혔다.

이바라키현은 도쿄도와 사고 원

전이 있는 후쿠시마현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원전 사고로 방사능 오염수가 대

량 유출된 일본 후쿠시마현과 멀지

않은 이바라키현에서 제조한 간장

을 아시아나 항공이 승객들에게 기

내식으로 제공했다는 사실이 한국

의 한 대형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

는 해당 간장은 방사능 검사를 거

친 제품으로, 현재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일본에 취항하는 다수 항공

사들이 사용 중이라고 밝혔지만,

급기야 중단조치를 내란 것.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 9일 이바

라키현을 비롯한 후쿠시마 인근 14

개현을, 한국정부는 8개현의 수산

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hckim@bostonkorea.com
playoff AS vs MW 팀 사진

보스톤 한인야구리그 포스트 시즌 시작

아시아나, ‘이바리키산 간장’퇴출

일본 기내식, 방사능 논란 파장

챔피언십 10월 5일Cabot Field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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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 사회8 The Boston Korea2013년 10월 4일 금요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

자 = “암으로 투병중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 주고 싶다. 그들에게 한걸

음 더 가까이 다가가 도와주는 길이라

생각했다”

남소암으로 수술 후 10년을 넘긴 이

미진 양(28세)은 아시안 여성 중 암환

자나 생존자들을 후원하는 아시안 여

성 건 강 협 회 (Asian Women For

Health 이하 AWFH)가 4일 개최하는

‘아시안 여성 암환자 후원 패션쇼’

에 참가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인도풍의 퓨전의상을 입고 무대에

서게 됐다는 이 양은 중학교 3학년이라

는 어린 나이에 난소암으로 판명받고

수술을 받은 후 13년간 생존하고 있다. 

“한번 더 살 수 있는 삶을 선물로

받은 셈이다.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이

제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

이 생겼다”고 말한 이 양은 “부모님

잔소리조차 소중하다”고 말했다. 

중학교 3학년 무렵, 갑자기 불러오

는 배가 이상해 어머니와 함께 동네 병

원을 찾았던 이 양은 초음파를 통해 뱃

속에 큰 혹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내 삼성의료원 응급실을 찾아 조직

검사를 한 후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너무

어린 나이에 일어난 일이라 당시에는

뭐가 뭔지 잘 몰랐다는 이 양. 

그러나 이후 복부의 흉터로 인해 친

구들과 어울릴 때 비키니 수영복을 입

을 수도, 핫팬티를 입을 수고 없었을

뿐 아니라, 쉬 피곤하고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없는 불편함을 겪으며, 많이 속

상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일찍 큰일을 겪은만큼 철도

일찍 들더라는 말과 함께 쾌활한 웃음

을 보였다. 

지금은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

지 못할뿐더러 항상 밝게 살려고 노력

하는 편이라고 밝힌 이양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부대 등에거 직

장생활을 하던 중 미국을 경험해 보고

싶어 보스톤에 온 당찬 아가씨다. 

수술 전에도 부모님늘 딸 고아원 등

을 찾아 봉사했다는 이 양은 “오래 전

부터 암환자들을 돕고 싶었다. 이번 기

회를 통해 그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아시안 여성 암환자를 후원하고자

하는 한인들은 이메일 cch@asian-

womenforhealth.org 나 전화 617-

642-9001(Chien-Chi Huang), 한인봉

사자 sunheec@gmail.com로 연락하

면 된다.

hckim@bostonkorea.com

애틀란타 조선 = 하버드대 케네디

공공정책 대학원(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에 한인 학생

회장이 당선됐다.

통칭 '하버드 케네디스쿨'로 불리는

이 대학원은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등 세계적 고위

직 정부 관계자들을 다수 배출한 곳으

로 유명하다. 주인공은 LA출신 백지

은(27•사진)씨. 백씨는 클리블랜드 휴

매니티 매그닛 고등학교와 하버드대

(2009년)를 졸업했다.

"지난주, 학생회장 선거 캠페인에 돌

입해 어제(24일) 당선됐다는 연락을 받

았다"는 백씨는 "적극적으로 교내 외

교•탈북자인권활동을 해왔던 게 (당선

에)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내년 5월, 졸업

할 때까지 약 1000

명의 재학생과 함

께 교내 커뮤니티

봉사와 '학교 이름

알리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인

터넷으로 치러진 학생회장 선거에서

백씨가 받은 득표율은 56%다.

백씨는 하버드대 재학시절부터 탈

북자 인권과 대북외교에 큰 관심을 보

여왔다.

난소암 극복 10년 넘긴 이미진 양

암환자 후원 런웨이 참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

천 기자 = 금융위기 이후 주춤했

던 경영학석사, MBA의 인기가 다

시 높아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

널이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경영대

학원입학위원회, GMAC가 조사

한 결과 올해 2년제 MBA 지원자

수가 중앙값 기준으로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GMAC은 전 세계 328개 경영대

학에 설치돼있는 683개 MBA 학

위과정을 상대로 이번 조사를 벌

였다.

MBA는 금융위기 초기국면이

었던 해에는 지원자 수의 증가세

가 그대로 유지됐지만, 이후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감소세로 돌아

섰었지만, 이제 지원자 수가 중앙

값 기준으로 5% 정도 늘었다.

이는 최근 신생기업과 IT 대기

업, 금융회사들의 채용이 늘어난

데 힘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은

지원자 수가 두자릿수 감소에서

올해에는 6.6% 증가세로 돌아섰다

.

1년제 과정 지원자 수도 전체 조

사대상 프로그램 가운데 55%가 증

가했다고 답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 US뉴스 & 월드리포트’

는 미국 최고의 경영대학원으로

하버드와 스탠퍼드를 선정했다. 

MBA 평가에선 평판도를 비롯

해 기업의 인사 평가와 졸업 후 초

봉이 주요 기준으로 반영된다. 

졸업 후 초봉은 스탠퍼드대가

가장 높아 첫해 연봉으로 12만9천

달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hckim@bostonkorea.com

금융위기 이후 주춤했던 MBA 

다시 인기

중학교 3학년 때 난소암 수술을 한 후 12년
간 재발되지 않고 밝은 삶을 살고 있는 이
미진 양

하버드 대학원 학생회장에 한인 당선

LA 출신 백지은 양 공공정책대학원 회장 선출

숫자 퍼즐(Sudoku) 정 답

7 9 1
4 8 6
2 5 3

8 6 5
3 2 7
4 9 1

2 3 4
5 9 1
8 7 6

1 4 5
8 7 2
3 6 9

2 7 3
9 1 6
5 8 4

6 8 9
4 5 3
1 2 7

5 3 7
6 2 8
9 1 4

6 4 8
1 3 9
7 5 2

9 1 2
7 4 5
3 6 8

▶▶ 문제는 34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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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

자 = 2014 회계연도(2013년 10월 1일

- 2014년 9월 30일) 예산안이 통과되

지 않아 연방 정부가 셧다운 되면서

매사추세츠 주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

게 되었다. 연방 정부가 셧다운 되더

라도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기능은 정

상적으로 작동하지만 일부 기능은 일

시적으로 마비되었다.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존 에프 케

네디 박물관 같은 역사적인 장소가 문

을 닫고 헤드 스타트(Head Start)와

같이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

는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분

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었다. 헤드 스

타트의 경우 수업은 진행되지만 저소

득층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음식은 지

난 1일부터 중단되었다.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주 정부 차

원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

겠지만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의 재원에 의존하는 시설이나 프

로그램은 연방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

영될 때까지 폐쇄나 일부 기능의 축소

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당장 연방 정부 소속의 공무원들은

기약 없는 무급 휴가를 떠나게 된다.

대표적으로 내틱에 위치한 미 육군 시

스템 센터는 잠정 폐쇄되었고 매사추

세츠의 저소득 가정을 위한 난방비 지

원 프로그램도 인력 부족으로 지연될

예정이다.

5일 열릴 예정인 보스톤 칼리지와

유군 사관학교의 풋볼 경기도 개최 자

체가 불투명해졌다. 전세계에서 관광

객들이 몰리는 패뉴어홀(Faneuil

Hall)을 비롯하여 매사추세츠 주 내

에 있는 많은 역사적인 장소들이 연방

정부의 셧다운이 끝날 때까지 휴업에

들어간다.

jsi@bostonkorea.com

(보스톤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패트릭 주지사는 “10월 1일부터

등록을 시작한 어포더블 케어액트

(ACA), 소위 오바마케어의 진행에 당

장은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

다. 그러나 그는 정부폐쇄에 대해 “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성토했다. 

패트릭은 2일 열린 소수민족언론과

의 간담회에서 충분한 운영자금이 마

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

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바뀔 수 있

다. 1-2주의 경우 문제되지는 않겠지

만 1-2달일 경우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고 밝혔다. 

주지사는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대

응은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연방 하

원의 보수 강

경 티파티로

인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

고 있다며 티

파티에 대한

강력히 비판했

다. 

주지사는 코끼리들의 싸움에 풀들

은 여지없이 짓밟히게 된다는 예를 들

며 “티파티가 일반인들의 삶을 두고

커다란 싸움을 벌이고 있다. 결코 유

권자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사는 “이번 정부 폐쇄가 장기

화 될 경우 연방정부의 그랜트로 운영

되는 기관의 4500여명에 달하는 직원

들이 직장을 잃고 당장, 렌트, 모기지,

생활비 등을 충당할 수 없게 될 것”이

라고 밝혔다. 또한 “매사추세추 주의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벙커힐 모튜먼

트 등 역사적인 명소가 문을 닫게 되고

저소득 식품 보조프로그램인 WIC 등

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할 것”이

라고 정부 폐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hsb@bostonkorea.com

정부폐쇄 부끄러운 일, 

장기화 될 경우 커다란 문제

연방 정부 셧다운으로 MA주도 영향

(보스톤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매사추세츠 주 경찰인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운전자

들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

찰은 운전중 문자 사용자를 적발

하기 위해 여러가지 새로운 단속

기법을 시도하며 공격적으로 운전

자들을 단속할 예정이다. 

일부 경찰은 길가에 일반 승용

차에 정차해 있다가 문자 운전자

를 적발키도 한다. 일부는 중간선

으로 천천히 운전하며 셀폰을 꺼

내는 운전자를 색출한다. 사거리

에 사복으로 서있다가 문자를 사

용하는 운전자를 발견 다른 경관

에게 잡도록 무전 하기도 한다. 

경찰은 가능한 많은 티켓을 발

부함으로써 운전중의 문자메시지

사용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지

난 6월 1차 특별단속기간 중 메리

맥 벨리 지역에서 총 440명에게 티

켓을 발부했고, 509명에게 경고장

을 줬다.

이 같은 수는 지난 2012년 주 전

체 6월 티켓 발부수의 4배나 달하

는 많은 수치다. 이번 특별단속도

오는 10월 중순까지 계속한다는 방

침이다. 

스티븐 월시 경감은 “운전중

문자는 고속도로에서 정말 큰 문

제다. 이는 음주 운전 또는 마약 복

용 후 운전과 같은 수준에 달하는

정도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0년 매사추세츠 주 의회

는 운전중에 문자를 주고받는 것

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

러나 전화통화는 금지하지 않아

일부 법안 추진자들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았었다. 

이법 통과 후 경찰은 문자 운전

자 단속에 상당한 애를 먹었다. 차

를 정지시킨 후 단속하려면 운전

자들은 전화를 하려했다거나 전화

기의 네비게이션을 이용하려던 참

이었다고 둘러댔기 때문이다. 

2010년 주 경찰은 총 138개의 티

켓을 발부했었다. 2011년에는 504,

2012년에는 828명으로 급중하고 있

는 추세다. 이와 반면 각 시 또는 타

운 경찰들은 아주 극소수 티켓을

발부한다. 

현재 주경찰이 집중적으로 단속

하고 있는 타운은 앤도버, 노스앤

도버, 드라컷, 던스터블, 로렌스, 로

웰, 메뚜엔, 레딩, 노스 레딩, 툭스

베리, 팅스보로 그리고 윌밍턴이

다. 

hsb@bostonkorea.com

주경찰, 운전 문자 단속위해 전면전
패트릭 주지사, 

정부폐쇄 오바마케어 당장 차질 안줘

드벌 패트릭 주지사가 소수민족언론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연방정
부 폐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주경찰 티켓 발행 수

운전 중 문자

차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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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 들을 명문 중/ 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

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 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힉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바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o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www.bosec.com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Private Tutoring

$70-

100/hr)

추수 감사절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11월 중순-말 

12월 중순-말 

3월중 3주간 

성탄 휴가 

봄방학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교통편/항공편, 숙식 

교통편/항공편, 숙식 

Program

SAT, SSAT, TOEFL, ESSAY

SAT, SSAT, ESSAY

SAT, SSAT, TOEFL, ESSAY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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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지도자들 이스트 보스톤 카지노 반대

(보스톤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보스톤 시장 후보들이 주로

유색인종들의 커뮤니티에 여향을

주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한 4번째

토론회에 찬성해 관심을 끌고 있

다. 

존 카널리와 마틴 월시 이 두 보

스톤 시장 후보는 10월내 3번의 토

론회만 갖기로 약속했었다. 그러

나 흑인, 라티노, 그리고 아시안 등

유색 소수민족의 강력한 권고로

유색인종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즉 교육 경제개발, 다양화 등에 대

해서 논하는 4차 토론을 개최키로

합의했다.  

소수민족단체 그룹들은 유색인

종을 위한 토론회는 각 후보들이

향후 시장 재직 시 평등한 시정부

서비스, 각 지역별 차별적인 범죄

발생, 고위공직 진출 제한 등에 대

한 이슈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알

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색인종을 이슈 토론회는 현재

잠정적으로 10월 셋째주에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두 후보 진

영 모두 이번 토론회의 구체적인

날짜를 조정하고 있다. 두 후보진

영의 대변인은 아주 중요한 이슈

이므로 이번 토론회가 성사되도록

적극협조할 의사를 밝혔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

자 = 30명 이상의 다양한 종교 지도

자들이 모여 새로운 단체를 만들고 이

스트 보스톤에 카지노가 들어서는 것

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스트 보스톤의

친구들(Friends of East Boston)이

라고 불리는 이 단체에는 종교인들뿐

만 아니라 지역 기업인들과 비영리 단

체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스트 보스톤의 친구들은 써폭 다

운스(Suffolk Downs)가 제안한 카지

노 건설 계획을 반대하고 있다. 써폭

다운스는 보스톤과 리비어 지역에 걸

쳐 있는 기존의 경마 시설에 리조트

스타일의 카지노 건설 계획을 발표하

였다. 이스트 보스톤의 친구들 회원인

토마스 도무라트 목사는 “이스트 보

스톤에 카지노가 들어선다면 아마도

이 지역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

장 안 좋은 일 중에 하나 일 것”이라

며 “카지노 때문에 도박 중독, 개인

파산, 교통 체증 등이 예상된다. 이스

트 보스톤 지역의 모든 이들이 한 목

소리로 도박 산업에 반대하길 소망한

다”고 밝혔다.

써폭 다운스는 10억 달러 규모의 카

지노 리조트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 카지노 리조트 건설 계획에는 경

마장과 호텔, 쇼핑 센터와 식당, 스파

시설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레이터 보스톤 지역에는 이스트

보스톤의 써폭 다운스 외에도 미스틱

리버 지역에서 윈 리조트 회사가, 그

리고 밀포드 지역에서 팍스우즈 회사

가 카지노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세 회사 중 한 곳만 카지노 개발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주 정부의 결정 이

전에 각 회사들은 해당 지역에서 주민

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스트 보스톤의 친구들은 카지노

건설에 반대하는 캠페인과 함께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5천명 이상의 서

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1월 5일로 예정된 주민 투표 이전에

써폭 다운스가 자발적으로 카지노 개

발 계획을 철회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스트 보스톤의 친구들에 속한 회

원들은 지난 여름부터 꾸준히 접촉을

가지면서 효과적인 캠페인

전개 방식에 대해 논의해왔

다. 이 단체를 주도한 하버

드 신학대학의 페드로 모랄

레스는 “이시트 보스톤은

도박 산업이 없이도 훨씬 좋

아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끊

임없이 사람들에게 알릴 것

이다”라고 말했다.

써폭 다운스는 이스트 보

스톤의 친구들과 그 활동에

대한 입장을 밝히길 거부했

다.

jsi@bostonkorea.com

보스톤 시장후보, 

유색인종 이슈로 토론회

보스톤 시장 후보 존 카널리와 마틴 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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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

자 = 기온이 점점 내려감에 따라 나

뭇잎들의 변신도 점차 절정을 향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수확철로 접어드

는 요즘, 뉴잉글랜드는 풍성한 가을 축

제 준비로 바쁘다. 

▶탑스필드 페어

(Topsfield Fair, Topsfield)

기간: 10월 4일~14일

1818년에 시작된 이 축제는 2세기의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쉘 로이드, 코

코 존스, 바비 빈튼의 공연도 볼 만하

다. 입장권은 평일에 11불, 주말•휴일

과 10월 11일에는 15불이다. 라이드는

11명 당 22불, 음식쿠폰은 5.50불, 주차

비는 10불이다.

207 Boston St., Topsfield, 

978-887-5000, 

www.topsfieldfair.org

▶프라이어버그 페어

(Fryeburg Fair, Maine)

기간: 9월 29~10월 6일

이 축제에는 트랙터 당기기, 가축 전시

회, 나무꾼의 날 행사와 함께 5개의 흥

겨운 무대가 준비된다. 수상한 동물들

과 출품자들에게는 그랜드 퍼레이드

에 참가할 것을 권한다. 입장권은 10불

, 12세 미만은 무료. 라이드는 추가로

12~20불이며 날짜에 따라 변동 가능.

1154 Main St., Fryeburg, Maine, 207-

935-3268,www.fryeburgfair.com

▶웰플릿 오이스터 페스트

(Wellfleet Oyster Fest, Wellfleet)

기간: 10월 19~20일

이틀 동안 웰프릿 타운에서 지역주민

들과 방문자들이 예술과 공예품, 라이

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기회. 아이들

놀이활동과 5km 거리 레이스 등도 펼

쳐진다. 음식 또한 이 이벤트에서 돋보

이는 요소. 강연과 요리시범은 물론 요

리비법도 참여자들에게 공개된다. 페

스티벌의 가장 핵심은 굴껍데기 까기

대회이다. 참가자들은 24개의 굴을 최

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껍데기를 까야

한다. 껍데기가 부러지거나 다른 부분

의 외관이 손상되면 점수가 깎인다. 우

승자는 보통 2~3분에 끝나며, 1000불

의 상금과 국내 굴껍데기 까기 챔피언

쉽에 참가할 수 있다. 하루 입장권은 5

불, 이틀 사용할 수 있는 패스는 8불,

12세 미만은 무료. 

www.wellfleetoysterfest.org

▶옥토버페스트

(Oktoberfest, Newport, RI.)

기간: 10월12~13일

뉴포트 요트센터에서 진행되는 국제

적인 축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쇼 밴

드, 바이에른 댄서 그리고 더 많은 옥

토버페스트(Oktoberfest) 전통을 기

리는 행사들이 이 페스티벌에서 진행

된다. 뉴포트에 이틀간 약 3만명의 인

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토요일 티

켓은 예매 20불, 현장구매는 30불이며

일요일 티켓은 예매 30불, 현장구매는

40불이다. 12세 미만은 무료.

Newport Yachting Center, 

4 Commercial Wharf, Newport, R.I., 

401-846-1600, 

www.newportwaterfrontevents.com

▶커네티컷 갈릭&하비스트 페스

티벌(Connecticut Garlic &Har-

vest Festival, Bethlehem, CT)

기간: 10월 12~13일

올해로 9년째를 맞는 이 축제는 마늘

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낙원이다.

마늘요리와 재배 시범, 무료 샘플, 마

늘로 만든 길거리 음식들로 가득 차 있

다. 심지어 마늘 아이스크림도 있다.

입장료는 어른 7불, 노인 6불, 12세 미

만은 1불이다.

304 Route 61 (Main St. North),

Bethlehem, Conn., 

203-266-7810, 

www.garlicfestct.com

▶뉴햄프셔 펄 페스티벌

(New Hampshire Fall Festival,

Portsmouth, NH)

기간: 10월 12일

뉴햄프셔 포츠머스의 스트로베리 방

케 뮤지엄(The Strawbery Banke

Museum)에서 열리는  “뉴잉글랜드

정통 축제”. 공예품, 가축 전시 외에

도 많은 가을 활동들과 전시들로 풍성

하다. 이 페스티벌은 프레스콧 파크 칠

리 쿸오프(Prescott Park Chili Cook-

Off)와 올해 다시 한번 합동으로 열리

기 때문에 식도락가들은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입장료는 어른 15불, 12

세 미만은 6불, 스트로베리 방케 뮤지

엄과 프레스콧 파크 아트 페스티벌 멤

버들은 무료.

14 Hancock St., 

Portsmouth, N.H., 603 433 1100, 

www.strawberybanke.org

hsoh@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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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자!
2013년 뉴잉글랜드 가을 페스티벌

(보스톤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플루의 계절이 돌아왔다. 올

해 플루 백신이 각 병원마다 배송

을 마친 상태다. 

공중보건 관계자들은 16개월 이

상 된 모든 사람들에게 매년 플루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플루

와 같은 전염병은 매우 빠르게 진

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백신을 접종

해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응할 필요

가 있기 때문이다. 의료 관계자들

은 특히 어린이들과 접촉이 잦은

성인의 경우 백신 접종을 권유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보스톤 어린이 병

원(Boston Children’s Hospital)

은 플루 백신과 관련된 두 개의 웹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시민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vaccine.healthmap.org는 주변

에서 백신을 제공하는 클리닉을 찾

는데 도움을 준다. 이 웹사이트에

는 보험처리가 될 경우 30~35불에

백신을 제공하는 50개의 보스톤 지

역 약국 리스트가 올라와 있다. 뿐

만 아니라 각 클리닉마다 어떤 종

류의 백신이 가능한지도 알 수 있

다. 

백신에는 코 스프레이(nasal

spray),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사

람들을 위한 셀 기반의 주사, 고령

자들을 위한 대용량 백신 등을 포

함하여 7가지 종류가 있다.

또 다른 웹사이트인 www.flun-

earyou.org는 뉴잉글랜드 지역의

플루가 얼마나 확산되는지 알려준

다. 

또한 이번에 함께 개발된 플루

추적 앱은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을 기반으로 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앱에 등록하고

자신의 상태를 매일 보고하는 방식

으로 운영된다. 이 앱에 따르면 현

재 보스톤 지역 등록자 중 1%만이

기침, 고열 또는 콧물 등 플루와 유

사한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독감이 더 퍼지기 전

에 3~5%정도 까지 올랐으면 좋겠

다고 생각한다”고 보스톤 어린이

병원 정보프로그램부의 이사인 존

브라운스테인이 말했다.

hsoh@bostonkorea.com

보스톤 어린이 병원, 

플루 백신 관련 웹사이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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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미국인들 사이

에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실망감

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워싱턴포스트(WP)와 버지니

아대 밀러센터가 지난 6~12일간 전국

성인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가계 수입이 가계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에 “그

렇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65%로

“아니다”(35%)를 크게 앞질렀다. 

이는 지난 1971년 조사 당시 같은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응답자

가 전체 48%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아메리칸 드림 의미를 묻는 항목

에서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라고 답한 이는 전체 29%로 지난 1986

년 조사 때보다 10%포인트나 떨어졌

다. 또 내 집을 갖는 것”이라는 응답

은 같은 기간 78%에서 61%로, “대학

에 갈 수 있다는 것”이라는 응답은

68%에서 52%로 각각 떨어졌다.

자신의 자녀세대가 자신보다 풍족

하게 살 것이라는 기대감도 사그라지

고 있다. “자녀들이 자신의 나이가

됐을 때 자신보다 잘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체 39%만이 그렇다고 답해

2011년 조사(42%)보다 줄었다. 

WP는 “더 이상 노력만으로는 고

등교육을 받거나 부자가 되기는 어렵

다는 현실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한

세대를 지나면서 희망이 상당히 퇴색

된 셈”이라고 해석했다.

hsoh@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

숙 기자 = 애플이 13년 간 1위를 차

지했던 코카콜라(Coca-Cola)를 꺾

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로 선정됐다.

지난달 30일 뉴욕 타임스(NYT)

에 따르면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업

체인 인터브랜드(Interbrand)가 이

날 발표한 세계 베스트 브랜드 2013

(Best Global Brands 2013)' 순위에

서 애플이 브랜드 가치 약 983억 달

러로 1위를 차지했다.

애플의 브랜드 가치는 작년에 비

해 28%나 상승했고, 코카콜라는 올

해 1위에서 3위로 밀려났다. 올해에

는 IT 브랜드 다수가 높은 순위에 포

함된 가운데 2위는  구글이 차지했

다.

이밖에 4~10위는 IBM, 마이크로

소프트(MS), 제너럴 일렉트릭

(GE), 맥도날드(McDonald), 삼성,

인텔, 도요타이다.

인터브랜드는 "지난 13년간 코카

콜라는 단순히 제품만을 제공한 것

이 아니라 생활 양식을 바꿔왔다"며

"이제는 애플이 그 역할을 하고 있

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soh@bostonkorea.com

애플, 브랜드 가치 1위 등극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미 정치권이 오바마케어(건강

보험 개혁법안)를 둘러싸고 한 치의 양

보없는 치킨게임을 이어가면서 연방정

부의 셧다운(정부 폐쇄)이 2주일 이상 장

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연방정부가 17년 만에 처음으로

셧다운에 들어갔음에도 버락 오바마 대

통령과 민주ㆍ공화당은 실질적인 협상

을 미룬 채 상호 비방전만 벌였다. 

이날 새벽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2014 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

잠정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협의

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즉각 부결시켰다. 오바

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번에도 "오바마

케어를 의제에 올리는 한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

히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가 시장의 기대와

달리 연방정부의 보유현금이 바닥나는

10월 중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디폴

트(채무불이행) 위기가 다가오면서 금

융시장이 혼란에 빠지기 전까지는 정치

권의 교착 상태가 깨지기 어려운 상황"

이라고 보도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미국의 경제 회

복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인다. '일시해고' 상태에 놓이는 공무원

수가 전체 공무원의 약 30%에 달하는 만

큼 급여 미지급이 길어지면 내수 소비부

터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정

부부처의 경제지표 공개가 잇달아 지연

되면 금융시장도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방정부의 보건업무 인력의 절

반이 집으로 돌아간 1일 예산전쟁의 근

원인 '오바마케어'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정상 운영에 돌입해 눈길을

끌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셧다운 첫날 백악관

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며 공화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 폐쇄는 일어나지 말았어

야 했다"며 "공화당은 이념 선동(ideo-

logical crusade)으로 연방정부의 문을

닫으면서 몸값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 또한 "건강보험 개혁안은 이미 상•하원

을 모두 통과했고 대법원에서도 합헌 결

정을 내린 것"이라며 "정부폐쇄로 인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오바마케

어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앞서 연방정부는 17차례의 정부폐쇄

를 경험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이 8차례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대

부분 2~3일을 넘기지 않았다. 가장 오랫

동안 정부가 폐쇄된 것은 1995년 빌 클린

턴 전 대통령 시절 21일간이다.

hsoh@bostonkorea.com

정부는 셧다운, 오바마케어는 정상 가동

‘아메리칸 드림’퇴색, 금융위기 이후 중산층 붕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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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9월 금융위기로 8.8백만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미국 가정 전

체에서 사라진 돈의 총 액수는 무려

$19.2 trillion이라고 미 재무부에서

발표했습니다.

LA타임스도 `리먼 5년 후 많은

패자와 일부의 큰 승자`라는 제목의

분석기사를 통해 리먼 사태 후 5년

의 명암을 조명했습니다. 리먼 5년

후 승자는 부자들, 인덱스 펀드 투자

, 미국 주식회사, 은행이라고 단언했

습니다. 이와 반면 패자로는 저축생

활자, 비숙련노동자, 많은 주택보유

자, 증권거래소라고 분석했습니다.

부자들

최근에 엠메뉴엘 세즈(Em-

manuel Saez at the UC Berkeley)

는 새로운 통계자료를 발표했습니

다. 내용은 탑 1%에 속한 부자들이

금융위기 후 발생한 모든 부의 95%

를 차지(the top 1 percent captured

95 percent of the gains)했다는 것

입니다. 이렇게 부자가 금융위기를

걸쳐서 5년 후 더 크게 부자가 된 이

유는 한 마디로 '주식투자' 덕분입니

다. 2009년 3월 9일, S&P 500지수가

최고치에서 57% 하락할 때 주식시

장에서 털고 나오는 것이 현명한 것

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

식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마음의 불

안 때문입니다. 이미 투자손실을 감

수하고 나온 투자자도 무수히 많습

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선 주식시장

이 다시 회복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분위기에서 한 투

자자가 $100,000을 채권(U.S. Ag-

gregate Bond Index)에 투자했다

고 가정하면 현재 $124,033으로 증

가합니다. 다른 투자자는 분산투자

를 생각하며 60%는 주식(S&P 500)

에 40%는 채권에 투자했다면

$214,080으로 투자 후 2배 이상으로

자산이 증가합니다.

부자들은 장기투자를 생각하며

금융위기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도 동요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이

러한 투자 마음가짐이 더욱 큰 부자

를 만듭니다. 소액의 일반 투자자도

부자들처럼 투자했다면 똑같은 주

식투자의 성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 투자

인덱스 펀드는 주식시장에서 발

생하는 평균 수익률을 꾸준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2012) S&P 500지

수는 주식배당금을 포함하여 16.0%

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약 500개

기업의 수익률이 16.0%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수수료가

없고 경비가 매우 저렴하므로 주식

시장에서 나온 수익률을 근사치로

받을 수 있습니다. 펀드매니저가 운

용하는 뮤추얼 펀드가 인덱스 펀드

의 수익률이 더 높은 펀드는 약

15~20% 정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

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대다수 경

제학자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할 것

을 추천합니다.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도 인덱스 펀드를 추천합니다.

대학의 경제학자, 은퇴연금을 투자

하는 펀드매니저도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

랍니다. 

저축 생활자

연방준비은행(FDR)은 시중에

돈을 돌리기 위해서 저금리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이

자를 받아서 생활해야 하는 수백만

은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

냈습니다. 2000년 중순, $50,000 은행

CD 투자에 4% 이자는 연 $2,000 수

익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자율은 약

0.23%입니다. 같은 돈 $50,000 투자

는 연 수익이 단지 $115입니다.  

연방준비은행이 기대한 것은 투

자자가 조금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채권투자를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5

년 전 머니 마켓(money market)에

$4 trillion이었던 것이 현재는 $7

trillion으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투자에 대한 두려움으

로 투자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투자손실입니다. 은행에

있는 돈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

지만 실제로는 물가상승으로 매년

약 3%씩 적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3% 감소는 물론이고 투자

해서 두 배로 증가할 수 있는 기회손

실(opportunity cost)도 포함해야

합니다.

지금도 일부 투자자는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연방은행에서 돈

을 마구 찍어내므로 인플레이션 염

려, 중국과 일본이 미 채권을 사는

것과 파는 것에 대한 염려, 그 외 무

수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투자를 제대로 못 합니다. 

2012년도에 발생한 모든 수입의

50.4%를 미국 부자 탑 10%가 차지

했다는 통계도 엠메뉴엘 세즈의 새

로운 통계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

다. 부자는 꾸준한 투자로 더욱 부자

가 되지만 일반 투자자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으로 투자기회를 놓친

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199)

투자를 왜 해야 하나

이 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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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수증자(증여를 받은사람:

donee)가 증여세를 내는데, 수증자가 한국의

거주자면 한국의 자산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

의 자산을 증여받은 것까지 증여세를 내고,  수

증자가 비거주자면 한국에 있는 자산을 증여

받은 경우에만 증여세를 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증여자(증여한 자:

doner)가 증여세 내는데, 증여자가 미국의 거

주자면 전세계 모든 증여자산에 대해 증여세

를 내야하고 증여자가 비거주자면 미국에 있

는 유형자산(tangible asset)을 증여하는 경우

에만 증여세를 냅니다.

한국에서는 수증자가 미국에서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내야해 이중과세문제 발생

이를 토대로 김한국씨와 그 자녀의 한국과

미국에서의 증여세 납부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한국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야

해, 수증자인 자녀가 비록 한국의 비거주자이

지만 한국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기 때문에 김

한국씨의 자녀는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합니

다. 

다음으로 미국을 보면, 미국에서는 증여자

가 세금을 내는데, 증여자인 김한국씨가 미국

의 거주자이므로 비록 부동산이 한국에 있더

라도 김한국씨는 미국에  증여세를 내야합니

다.

이렇게 보면 한국에서는 한국의 세법에 따

라 자녀가, 미국에서는 미국의 세법에 따라 김

한국씨가 각각 세금을 내야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물론 김한국씨가 실제로 미국에

세금을 내는지는 통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

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한국과 미국이 달라 

증여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증여가액의 경우, 한국과 미국 둘다 증여당

시의 시가를 증여가액으로 봅니다. 이 사례에

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4억원, 증여당시의 시

가는 10억원이므로 한국과 미국 둘다  시가인

10억원을 각각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수증자의 취득가액(즉, 자녀가 물려

받은 가액)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세법이

다릅니다. 한국의 세법은 증여당시의 시가인

10억을 자녀의 취득가액으로 보지만, 미국의

세법은 김한국씨의 당초 취득가액을 자녀의

취득가액으로 봅니다(상속의 경우는 미국의

세법도 상속당시의 시가를 상속인의 취득가액

으로 봄). 이는 자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

도할 때 한국과 미국의 양도차익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향후 12억원에 판다면, 한국의 세법

상 양도차익은 2억원(양도가액 12억원 – 취득

가액 10억원)이지만, 미국의 세법상 양도차익

은 8억원(양도가액 12억원 – 취득가액 4억원)

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례의 경우, 

한국에서는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가액 10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고, 자녀의 취득가액은

1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증여자

인 김한국씨가 10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고(

만약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내 금

액이면 실제 낼 세금은 없음), 자녀의 부동산

취득가액은 4억원만 인정합니다. 이는 김한국

씨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기간 동안 증식된 가

치(6억원)에 대해서도 자녀가 세금을 내야한

다는 의미입니다. 

2.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자, 그럼 김한국씨가 미국에서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자녀에게 현금 10억원을 먼저 증여

한 후, 자녀가 그 자금으로 한국의 부동산을 취

득하면 어떨까요?

위와 같이 자금을 증여한 후 부동산을 취득

하게 하면 ①자금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문제

와 ②부동산 양수도와 관련한 양도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미국에서만 내면 돼

먼저 취득자금의 증여세 문제를 보면, 

이는 미국에서 미국 거주자간에 미국의 자

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한국에서의 증여세문제

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김한국씨

는 증여가액 10억원에 대해 미국에만 증여세

를 내면 됩니다. 물론 증여가액이 통합세액공

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이면 낼 증여

세가 없으므로 김한국씨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10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셈이 됩니

다.

한국에서 낸 양도소득세는 미국에서 외국납

부세액공제 가능

다음으로 한국의 부동산 양수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보면,

한미조세조약및 한국세법에서는 한국의 비

거주자가 한국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한국

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김한국씨는 양도차익6억원(양

도가액 10억원 – 취득가액 4억원)에 대해 한국

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한국의 세법에서는 배우자

간이나 직계존비속간의 매매거래를 증여로 추

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되, 명백히 매매거래

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

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세관청

에서는 이러한 거래에 대해 매매거래인지 증

여인지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한국씨와 그의 자녀간의

양수도거래가 매매거래가 아닌 증여로 판정된

다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내야합니

다.

한편 김한국씨는 미국의 거주자이므로 미

국에서도 미국의 세법에 따라 양도차익 6억원

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중과세의 문제는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임

그리고 자녀의 취득가액의 경우, 자녀가 직

접 부동산을 10억원에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

가액은 10억원입니다. 이는 향후 자녀가 부동

산을 매각할 경우 10억원을 양도가액에서 차

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두 사례뿐만 아니라 부모가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는 세금문제뿐만 아니라 법률

적인 문제, 기타 경제적, 비경제적인 모든 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

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공인회계사

617-455-8073 

mwlee@kicpa.or.kr또는

tomwlee1125@gmail.com

상속세 및 증여세(7)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의 부동산을 미국 자녀에게 증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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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customers only.  *We will credit your account $25 when you bring in your checks and $25 when you bring in your debit card from your current bank. ** $50 will be credited to your account for direct deposit 
within 45 days of account opening and ***$50 when you enroll in Online Banking with BillPay AND pay 3 bills online through BillPay within 45 days of checking account opening.  ^^13-Month CD Annual Percentage 
Yield (APY) e�ective 1/28/13 and assumes interest will remain on deposit until maturity.  Minimum balance to open and obtain APY is $1,000 .  New money only.  Upon maturity, CD will automatically roll into the 
12-month CD interest rate and term.  Rate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Fees may reduce earnings.  ^Money Market Account APY as of 1/28/13.  $2,500 minimum balance to open and earn APY.  Balances of 
$10 up to $2,500 earn .15% APY.  Balances below $10 earn 0% APY.  Fees may reduce earnings.  Rate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Substantial penalty for early withdrawal.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o�ers or promotions. The bank is required to report value from bonus o�er(s) on form 1099-INT. Recipient is responsible for all applicable taxes.  O�er valid one time per customer.  O�ers valid at Allston location 
ONLY.

Switch to Totally FREE Checking at Mt. Washington Bank and 
earn up to *$150! Stop by our Allston o�ce located at 

181 Brighton Ave., and we’ll help you make the SWITCH
to Mt. Washington Bank!

Member FDIC/Member DIF

The grass IS greener on our side of the fence...

Switch to Mt. Washington Bank 
and earn up to $150!

$50 when you sign
up for BillPay***

Money Market

1.17%
Guaranteed through 4.30.13

13-Month CD

1.17%
Minimum deposit $1000

$50 for current debit
card and unused checks*

$50 when you sign up 
for direct deposit**

NOW OPEN IN ALLSTON!
181 Brighton Ave., Allston

Plus, get a FREE
T-Shirt just 

for stopping by!

APY^
APY ^^

While supplies 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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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책임, 공화당 비난여론 더 높아"<CBS>
조사대상 70% "오바마케어와 셧다운 연계에 반대"

(뉴욕=연합뉴스) 이강원 특파원 =

"아무도 이 시계를 사지 않을 것이며, 사

서도 안 된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

스에 실린 한 첨단 전자제품에 대한 품

평 기사다. 다름아닌 삼성전자가 전세계

에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내놓은 ̀스마트

워치' 갤럭시 기어에 대한 평가다. 우선

뉴욕타임스도 지난 1일 워싱턴포스트

(WP)의 품평 기사처럼 갤럭시 기어가

수많은 독창적 기능을 탑재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당시 워싱턴포스트는 갤럭시 기어가

기능성이 돋보인다면서 "화면이 커진 갤

럭시 노트3의 기능을 대거 시계 형태로

옮긴 인상적 성과"라고 치켜세우고 "몸

에 착용하는 정보통신 기기 기술(웨어러

블 테크놀로지)의 중요성을 확실히 입증

했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도 "갤럭

시 기어가 믿을 수 없는 독창적인 기능

을 갖췄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인정했

다.

특히 갤럭시 기어가 1980년대에 나왔

다면 이를 본 사람들은 뒤로 자빠질 것

이며, 신(神)이라고 여겼을 것이라고 평

했다. 그러나 "수많은 나무를 한곳으로

몰아넣는다고 해서 통나무 집이 되지는

않는다"면서 삼성전자는 수많은 기능을

몰아넣는 방식으로는 ̀일관성있는' 장비

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조만간 알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갤럭시 기어가 사용자 편의

성에서는 대재앙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소프트웨어 디자인이 문제가 있다

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갤럭시 기어를

접했을 때 직관적으로 쉽게 사용하지 못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제품과 소프트웨

어 디자인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불편함

도 거론했다.

심지어 삼성전자가 소비자들을 위해

내놓은 영문판 매뉴얼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삼성전자가 미국에 내놓

은 상당수 제품들의 매뉴얼은 현지 언어

사용 관행과는 동떨어진다는 비난이 일

부에서 제기돼왔다.

한마디로 소프트웨어 디자인에서부

터 가장 기초적인 매뉴얼에 이르기까지

소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세심함과

감성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아울

러 전세계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가 첨단

제품인 갤럭시 기어를 내놓으면서 고작

삼성 휴대전화나 삼성 태블릿PC와만 호

환되도록 한 것도 글로벌 기업답지 못한

`편협함'이라고 평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이번 품평 기사와

는 별도로 실제 갤럭시 기어 기사를 쓴

기자가 ̀ 이례적으로' 유명영화 ̀ 007 시리

즈'를 본떠 100초짜리 사용후기 동영상

화면을 영화처럼 제작해 인터넷 홈페이

지에 실어 눈길을 끌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삼성전자가 갤럭

시 S4를 뉴욕 맨해튼에서 처음으로 공개

할 당시에도 "전세계 1위로 올라선 삼성

전자에는 이제 2위 또는 후발기업들이

보여줬던 독창성과 참신성, 감성 등이

더이상 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한 바 있

다.                     

gija007@yna.co.kr

"갤럭시 기어, 사지않고, 사서도 안돼"

NYT 혹평 수많은 독창적 기능만 나열…"사용자 편의성은 대재앙 수준"

007시리즈 본떠 사용후기 동영상 인터넷 홈피에 실어 눈길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

파원 =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

무정지)의 책임소재를 놓고 오바

마 행정부와 민주당보다 공화당을

비난하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CBS 방송이 지난 1일(현지

시간) 셧다운이 시작된 직후 전국

성인남녀 1천21명을 대상으로 실

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자의 44%가 셧다운 사태의 책임이

공화당에 있다고 응답했다고 3일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이 같은 조사결과

는 셧다운이 발생하기 일주일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와 비슷한

흐름이라고 CBS는 분석했다.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안)

와 셧다운을 연계하는데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72%가 반대했고

25%만이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

다.

hsoh@bostonkorea.com



광고The Boston Korea 2013년 10월 4일 금요일 19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FJ75      aC.tsKF     gdirbm     0AM,ee,g     8312                    g     ,g                                                                 



글터 The Boston Korea20 2013년 10월 4일 금요일 

원조 이치와

이치와의 창업은 서기 1000년이

니 올해로 1013년째를 맞는다. 현재

의 주인은 하세카와 미에코(長谷川

美惠子.72)로 24대째이다. 

필자가 이치와에 간 날, 유감스럽

게도 하세카와 미에코 사장은 병이

나서 가게에 나오질 못했고 대신 그

녀의 동생인 하세가와 치요(64) 씨

가 숯불을 끼고 앉아 열심히 아부리

모찌(인절미 구이)를 굽고 있었다.

치요 씨의 언니는 최근 건강이 좋

질 않아 가게에 나오지 못해 대신

자기가 일하고 있으며, 언니가 결혼

을 하지 않아 자식이 없어서 자신의

친딸(39)이 장차 가게를 이을 예정

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들으니 오히

려 제대로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

보았다. 손톱만한 인절미 떡을 편편

하게 누른 후 대나무꼬치에 5개씩

끼워 살짝 구워 숯불에 굽는 비교적

간단한 방식이었다. 그리고는 그 떡

을 달짝지근한 흰 된장에 찍어먹는

다. 꼬치 12개 1인분의 가격은 500엔

. 이 정도면 일본에서는 아주 싼 가

격이다. 

고풍스런 분위가 물씬 감도는 가

게에는 이 날도 7-80명의 손님들로

북적거렸다. 가장 손님이 많은 날은

4월 둘째 주의 마쓰리 날로 이 날은

하루 3천명의 손님이 찾아온다고

한다. 수학여행 온 여학생들이 이

꼬치를 보는 순간, “정말로 교토에

왔구나”하고 느낄 정도로 이 꼬치

는 교토의 명물이다. 어떤 사람은

이 꼬치를 먹기 위해 20년 만에 다시

이곳에 들렀다고 한다.

꼬치 떡은 쌀가루로 만든다. 재료

는 예부터 교토 인근의 시가현의 하

부타에 있는 도매상이 가져다준다.

시가의 하부타는 일본에서 가장 쌀

맛이 좋기로 소문난 고장.

쌀맛이 좋다보니 그 가격이 여타

의 쌀보다는 30%나 비싸다.

이치와에서 사용하는 하루 쌀의

소비량은 40-50킬로그램 정도이니

적어도 하루 4,500인분은 파는 셈이

다. 특히 교토의 관광철인 봄, 가을

에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이 인절미구이 가게가 잘 되자 교

토에는 좀 더 싼 가격으로 파는 인

절미구이를 파는 새로운 업자가 많

이 생겼다. 덕분에 한때 재료값이

폭등해서 업자들이 재료를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

치와의 경우 무려 1000년간 영업을

해왔으므로 도매상으로부터 재료

를 구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 

교토의 상법에 이런 말이 있다.

“갖고 있어라. 더 가지고 있어라

.” 유사시에 재료가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늘 비상용을 확보해두어

야 한다는 의미이고, 맛도 갖고 더

가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재

료값이 올랐으나 이치와는 1인분에

500엔이라는 가격은 30년전부터 줄

곧 지키고 있다. 

또 떡을 굽는 숯도 와카야마현에

서 나는 목탄만을 고집한다.와카야

마는 산세가 험해서 예부터 나무의

재질이 좋아 사찰의 기둥이나 서까

래 등 건축자재로 많이 쓰였으며 숯

또한 일본 내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지방이다.

와카야마에서 나는 숯은 종류도

다양하지만 가격이 매우 비싸다.최

근 가장 인기있는 기슈 숯선물셋트

로 1킬로그램에 1575엔(한국돈 2만

3천원 정도)이나 한다.

와카야마의 숯이 좋은 이유는 그

숯으로 떡을 구웠을 경우,인절미가

가지고있는 음식의 잡스런 맛을 숱

의 향이 모두 상쇄시켜 주기 때문이

다.

또 이 숯으로 고기를 구우면 단백

질이 분해되는 것을 막고,구울 때

아미노산이 나와 한층 고기의 맛을

좋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치와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

에 값이 비싸지만 와카야마의 숯만

을 고집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일본의 식당에서는 값이 비싼 와카

야마 숯이나 일본 숯대신 중국 산

숯을 쓰는 집이 늘어나고 있다.일본

숯을 써서는 채산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치와가 지난 천년 동안 번영해

온 이유는 값을 떠나 떡을 구울 때

떡맛을 가장 좋게하는 와카야마 숯

을 쓰기 때문일 것이다.그러한 고집

이 바로 이 가게를 천년동안이나 번

성시켜 왔을 것이다. 

시가현 하부타에서 나는 좋은 쌀

과 교토의 좋은 물,그리고 품질 좋

은 숯,여기에 비장의 흰된장이 어우

러져 참으로 소박한  맛을  내는 것

이다.

홍하상의 일본상인 탐구제 62회

16. 그래봤자 떡장사,그래도 떡장사 (2)
- 천년 인절미떡 이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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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플 (TOEFL) 이 타 영어 능력 시험

(TEPS, TOEIC 등) 과 가장 차별화 되는 점은

, 말하기 (Speaking), 듣기 (Listening), 읽기

(Reading), 쓰기 (Writing) 등 영어의 이해와

구사에 필요한 모든 영역을 시험하는데 있다.

각 영역은 30점 만점으로 채점되고, 총점 120

점 만점을 계산할 때 같은 가중치를 갖게 된다

. 즉, 한 두 개의 영역에서 뛰어나다고 좋은 점

수를 얻기는 힘들다. 특히, 미국의 많은 명문

대의 경우, 유학생으로 입학하기 위한 토플의

최소 필요 점수가 100 점이기 때문에 모든 영

역에서 기본 이상을 해주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토플 시험에서 가장 먼저 시험되는 영역은

읽기 (Reading) 다. 지문 한 세트 당 12~14문

제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 시험에는 최소 3세

트, 최대 5세트까지 출제될 수 있다. 기본적으

로 지문 한 세트 (읽는 시간 + 문제를 답하는

시간) 당 20분씩 주어지기 때문에 읽기 영역은

60분에서 100분이 주어진다. 원래는 각 세트마

다 시간 제한이 있어서 20분 동안 하나의 지문

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를 풀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야 했으나, 현재는 60~100분 안에 3~5

세트를 모두 푸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즉, 이

전에는 매 세트 당 일정 시간을 주었다면 현재

는 어느 특정한 지문 세트에 몇 분이 걸리든 주

어진 60~100분 안에만 읽기 영역 전체를 풀면

된다. 하나의 세트를 빨리 해결하고 다른 세트

를 풀 여유를 벌 수도, 특정한 지문을 읽는데

너무 오려 걸려서 다른 세트의 문제를 못 풀 수

도 있다는 이야기다. 지문의 내용은 작가의 의

도에 따라 크게 설명 (Exposition), 논증 (Ar-

gumentation), 역사 (Historical) 의 세 종류

로 나뉘고, 길이는 약 700단어 정도이다. 

읽기 영역에서는 이름 그대로 학생의 독해

능력, 그리고 그에 따라 필요한 어휘와 논리를

평가한다. 질문의 유형은 글의 내용에 기반한

사실,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추론, 작

문 기법의 수사, 대명사가 나타내는 말, 지문

에 관련된 어휘 등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 토

플에 출제되는 지문 자체도 과학, 역사, 예술,

사회학, 교양 등 폭 넓은 분야에서 나오고, 내

용도 대학 강의에 걸맞게 학술적이기 때문에

어휘도 숙지하기 까다로울 수 있다. 하지만 '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한 유형을 따른다. 즉, 지

문을 100% 이해하지 못

하더라도 지문과 문제의

유형에 맞춰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방법도 존재한

다. 

한 시간, 혹은 그 이상,

독해 지문을 파악하기 위

해 컴퓨터 모니터를 노려

봤다면, 이제는 헤드폰을

고쳐 써야 할 시간이다.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동안 학교 생활을 배경으

로 한 회화와 교수의 강

의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요점을 필기하는 능력이

필요한 듣기 (Listening) 영역이다. 듣기 영역

의 시간이 60분이나 90분인 것은, 읽기 영역처

럼 세트의 수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듣기 영역의 한 세트는 회화 (대화) 지문 하나

(약 3분, 다섯 문제) 와 강의 지문 둘 (약 5분,

각 여섯 문제) 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 듣기 영

역에서 2개 혹은 3개의 세트가 나올 수 있다.

각 세트 당 30분의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읽

기 영역과 다르게 30분 안에 17개 문항을 모두

답하고 다음 세트로 넘어가야 한다. 대화는 그

렇다 치더라도, 강의는 속도가 꽤 빠르고 필기

를 하느라 강의의 흐름을 놓치게 되면 따라가

기가 힘들 정도다. 그렇다고 필기를 대충 할

수는 없다. 강의의 순서나 강의 내용을 범주에

맞게 분류하는 세세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읽

기 영역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

하며 요점을 정리하는 필기 능력이 요구된다.

문제 자체도 5지 선다에서 2~3개 정답을 고르

는 문제나 심한 경우에는 6지 선다까지 나오

기 때문에 학생의 끊임없는 집중을 요한다. 

(다음 칼럼에 계속)

토플 (TOEFL) : 유학생들의 시험 (2)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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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burn
단독주택 / $384,900
방 4, 화 2, 1562 sf.
새로 수리된 깨끗한 집
하이웨이에 근접

Boston
콘도 / $425,000
방 1, 화 1, 654 sf.
Top quality condo
Fenway, B.U. Area

Acton
단독주택 / $979,900
방 4, 화 3.5, 4100 sf.
Unique design
Quality construction

Concord
단독주택 / $1,129,786
방 5, 화 3, 4176 sf.
Sunny young home
Close commuting routes

Concord
단독주택 / $1,398,800
방 3, 화 3.5, 4850 sf.
Standout new home 

Winchester
단독주택 / $814,900
방 4, 화 2.5, 2550 sf.
Spacious open floor plan

 Winchester
단독주택 / $1,899,000
방 5, 화 4.5, 4300 sf.
2012년에 지은 새 집

Acton
단독주택 / $490,000
방 4, 화 2.5, 1824 sf.
Charming brand new house

SO
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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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기 원장 교육 컬럼 

Tel:339-234-5255 / 5256 / 5257

Fax: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 (Phillips Exeter Academy) 2

엑시터는 19개의 분야에서 450개이상의 과목

을 제공하고 있고 외국어도 아랍어, 이태리어, 중

국어, 불어, 스페인어, 일본어, 독일어, 라틴어, 그

리스어, 그리고 러시아어까지 있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보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 고고학(Anthropology): Intro to Archaeol-

ogy and anthropology, cultural anthropology,

monkeys, apes, and humans

2. 예술(Art): Architecture, ceramics, drawing,

painting, photography, printmaking, adv. stu-

dio art, art history, Theater and Dance

3. 외국어: Latin, Greek, Chinese, Japanese,

French, German, Russian, Spanish, Arabic, 

Italian

4. 컴퓨터학(Computer Science): Algorithms

and public policy, algorithms and the dynamic

web, web development, software creation, net-

work and mobile architecture

5. 경제학(Economics): Principles of Econom-

ics and Business, Macroeconomics, Mi-

croeconomics.

6. 영어(English): 9th, 10th, 11th, 12th English,

Adv. Writing, senior electives

7. 건강과 인간 개발( Health and Human De-

velopment): the human pursuit of euphoria, a 

study of human sexuality

8. 역사(History): the world in the 20th century,

modern world, Native peoples of North 

America, classical Greece and Rome, China,

Japan, Modern Europe, US History, India,

Russia, Africa, Middle East 역사등.

9. 수학: Algebra, Integrated Math, adv. In-

tegrated Math, Intro to Calculus, Calculus,

Topics in Discrete Math, History of Math,

Statistics, Multivariable Calculus, Linear Al-

gebra, Abstract Math, Transition Math 1-4

10. 음악: Music Theory, Music History, Mu-

sicianship, Adv. Instrumental/Vocal Study, 

Ensemble, Band, Orchestra, Choir, Chorus,

Glee

11. 심리학(Psychology): Intro to Psychology

12. 종교학(Religion): Hebrew Bible, Old and

New Testament, Judaism, Christianities,

Islam, Ethics, Hinduism and Buddhism etc.

13. 과학: Biology, Human Physiology, Ani-

mal Behavior, Ornithology, Ecology, Marine 

Biology, Genetics, Evolution, Biochemistry,

Chemistry, Nuclear and Organic Chemistry,

Environmental Science, Physics, Robotics,

Electronics, Astronomy, Quantum Mechanics

등의 과목들을 제공하고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은 학교 웹사이트를 참고하길 바란다.

엑시터의 교육과정은 기초부터 고급 코스까지

매우 어렵고 도전적인 과목으로 이루어져있다.

특히 고급 코스는 대학교 2,3학년 수준의 코스로

실제 많은 엑시터 졸업생들이 대학 수업이 엑시

터보다 쉽다고 한다. 다른 측면에서 볼때 학교 코

스 하나 하나가 도전적일 수 밖에 없다. 그 이유

는 선생님들의 가르치는 성향이 매우 다르고 매

학기(일년 세번)마다 바뀌고 많은 부교재를 이용

하여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생님들

간의 실력 편차도 매우 크기때문에 동일과목도

쉽고 어려울 수가 있어 많은 책을 읽고 토론을 좋

아하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적합한 학교라 할 수

있다.

(캠퍼스 라이프)

엑시터의 가장 큰 장점은우수한 학생들이 스

포츠, 예술, 클럽 활동 분야에서 저마다  최고의

경험을 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경험이 적은 학

생들은 많은 것을 동료학생들을 통해 배울 수 있

고, 경험이 많은 학생들은 상상을 초월한 능력을

지닌 학생들로 인해 좌절을 경험하면서 보다 깊

이 있는 체험을 하게 한다. 예를들면 수학을 아주

잘하는 학생이 학교 수학팀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수학팀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리쿠르트해 실제로

수학팀에 끼지도 못하는 것을 종종 보아왔다. 

그만큼 우수한 학생들이 많고 기회도 많이 있

는 학교이다. 그러나 공부때문에 이런 기회를 활

용할 수 없다면 엑시터는 나에게 적합한 학교가

아닐 수 있다.

많은 엑시터 학생들은 강한 자부심과 자신감

이 있어 정확한 가이드 라인만 주면 상상을 초월

할 정도의 성취를 보이고, 학교는 이런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보조해주고 있다. 엑시터에 많은 클

럽 활동이 있지만 몇가지 학생들에게 인기있는

교외활동으로는 Afro-Latino Exonian Society,

Daniel Webster Debate Society, Peadquacs(

아카펠라), The Exonian(학교 신문), WPEA

90.5FM(학교 라디오 방송), Pendulum(문학 잡

지), Environmental Action Committee, Diver-

sity Council, Cum Laude Society, Economics

Club, Mock Trial, PEA Math Team등 다양한

분야에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

다.

엑시터는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생각하게 만드

는 교육 분위기로 학생들에게 강한 확신과 다양

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교수법 덕택에 스포츠,

문학, 아카데믹, 예술, 디베이트등 모든 분야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엑시터에는 총 29개의 기숙사가 있어 학생들

이 원하면 졸업할때 까지 동일한 기숙사에 머물

수 있다. 대부분의 신입생들은 룸메이트와 함께

지내고 많은 학생들이 독방을 쓰고 있다. 기숙사

간에 큰 이벤트가 매년 있어 학생들이 자신의 기

숙사를 집처럼 느끼게 하고 동일 기숙사에 거주

하고 있는 학생들끼리의 강한 단결로 모든 학생

들이 행복한 기숙사 생활을 할수 있게 되어있다.

학교음식은 좋은 편에 속한다.

필자가 그 동안 게재한, 그리고 앞으로 게재할 모든 칼럼
들은 보스톤 교육원의 소유물들로써, 보스톤 교육원의 허가
없이 무단 변조, 복사, 양도, 배포, 전시, 판매, 출판, 그리고
인터넷 블로그 및 각 종 정보 서비스 활동 등에 사용하는 것
을 금지하며, 이를 위배할 시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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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이 미군으로부터 명도가

되어 3년여만에 들어가게되니 감회

가 깊었다. 그런데 서고에는 책이 한

권도 남아 있지 않고 60만권이나 되

는 도서가 열람실과  사무실 그리고

복도에 마구 버려져 있는 것이다.

그 호화스러운 열람대와 가죽의자

는 모두 패서 보일러의 불소시개로

했는지 간데가 없다.  일부 도서는

문리과대학의 지하실(보일러실) 구

석에 잔뜩 쌓여 있었다.  이들 도서

는 도서관의 동부연구실에 비치해

놓았던 책으로  미군이 연구실을 사

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져다 쌓아

놓은 것이리라. 서고의 입구에는 큰

마대자루에 책을 집어 넣고 포장한

다음 “ 평양물보행” 이라는  꼬리

표를 달아놓은 것이 여러개가  있었

다. 아마도 1.4후퇴후 북한군이 다시

들어와 서울대 도서관의 중요도서

를 평양으로 다 가져 가려다가 시간

이  촉박하고 운송수단이 탐탁치가

않아 그대로 내팽개치고 간 것같다.

서고 지하실의 바닥은 물에 흥건히

젖어 있었고 책은 가져가려고 포장

하던 새끼와 마대가 너저분하게 깔

려 있었다.  내 자랑같아 이 말을 하

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규장각도

서의 보존을 말하는 글에서 “공산

군과 미군의 점령시기를 겪고도 서

고에 남겨둔 규장각 도서는 변동이

없이 잘 보존되었다.” 고 하였기 때

문에 하는 말이다. 당시의 사정을 모

르면 말을 하지 말아야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체하여 혼란스럽

게 하였다.

당시 도서관의 상태는 참으로 참

담했다. 일반도서는 도서관과 교내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규장각도서

14만권은 신문열람실에 팽개쳐 있

었으니 말이다. “서고는 텅비어 있

고 난데없이 헛청같은 창고(신문열

람실) 속에 문제의 규장각도서를 몇

백석 노적가리처럼 쌓여 올려저 있

었다.    ---  고서 한권 한권이 마치

돌맹이 팽개치듯이 문전에서 대각

선 저쪽까지--- 쌓이고 쌓인것이

천정까지 닿아있으니 말이다. 백린

사서가 석탄광부가 무색할 정도로

검은 먼지를 뒤집어쓰고 한권한권

빼내고 있었다.”  이 말은 환도 후

에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와서 당시

의 사정을 직접 목격한 연세대학교

도서관장 민영규 교수의 말이다. 규

장각도서가 왜 그같은 상태로 팽개

쳐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뒤에서 <이

조실록 적상산본> 의 행방을 말할

때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10월초에 어느 날 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최규남 총장님이 아침 일

찍이 도서관에 오셨다. 정광현 관장

님의 안내를 받아 책으로 온통 쌓여

있는 도서관을 둘러보시고 난 다음

정관장님께 도서관을 언제쯤 열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다. 그러자 호기

현 사서장이 나서서 “ 2, 3년은 걸

려야 하겠읍니다” 라고 대답했다.

총장님이 그러면

그때까지 대학강의를 하지 말자

는 것이냐고 화를 내셨다.  내가 옆

에 있다가 “일할 수 있는 인부 10명

만 주시면 3개월 내에 정리해 놓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자

정관장님이 노발대발 하시면서 총

장 앞에서당치도 않은 말을 함부로

한다 하면서 이상준 서무과장께 백

린의 사표를 받아 당장 처리하라고

하셨다.

그러자 이상준 서무과장이 말하

기를 “이왕 못할 바에야 할 수 있다

는 사람에게 한번 시켜보고 난 다음

에 사표를 받으면 되지 않겠읍니까

?”하고 말씀드려 어려운 장면을 넘

기게 하였다. 나는 당장 쫓겨나는 일

은 우선 면하게 되었다. 총장님은 아

무 말씀없이 본부로 돌아가셨다.  도

대체 내 말에 동의하는 분은 한사람

도 없었다.  내가 왜 그렇게 총장 앞

에 당돌하게 나서서 함부로 말했는

지 나 자신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상관인 사서장을 모독한 처사이었

으니 용서가 될 수 없는 일이다. 나

는 기분이 아주 착잡했다.  그 후로

도서관장이하 모든 직원이 나를 멀

리하려는 것 같이 보였다. 사실 호기

현사서장도 근거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책 한권을 새로

구입하여 분류하고 목록을 작성한

다음 청구번호를 주어 서가에 배열

하는데는 40분의 시간을 요하게되

는 것이 공식이다. 그러니 60만권의

도서를 정리해서 이용케하려면 10

년도 더 걸려야 한다. 그러나 문제의

도서들은 이미 다 분류되어 목록작

성을 필한 것임으로 주어진 청구번

호대로 서가에 배열만 해놓으면 되

는 것이다.  나는 6.25전 서양서목록

계에서 1년반 동안 천여권의 도서를

분류하고 목록을 작성한 경험이 있

고 또 부산 피난당시 서울본관에서

가져간 2만여권의 도서를 서가에 배

열해 놓은 경험이 있어서 3개월이면

정리하여 열람시킬수 있게 정리해

놓겠다고 말한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한국전쟁과 규장각 도서의 수난
서울환도와 도서관의 개관-1백린

(보스톤코리아 컬럼니스트

역사문제 연구소 연구위원)



60 Forest Park Rd,  Woburn,

MA 01801

617-939-3903

        k Rarest Por60 F

MA 01801

617-939-3903

  n,oburW,dk R

617-939-3903

45 Ash St. Newton MA02466
617 558 2711,617 244 9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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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h S. Kim, Esq.

617 - 884 - 1360
617 - 884 - 1046

sarahskim@verizon.net



Mondays to Wednesdays 11:30 AM to 2:30 PM & 5 PM to 11 PM

Thursdays    11:30 AM to 2:30 PM & 5 PM to 2 AM

Fridays & Saturdays   11:30 AM to 2 AM

Sundays     11:30 AM to 11 PM)

1 Eliot St. Harvard Square
Cambridge 

T. 617-945-9450

For Free delivery at 
www.osushicambridge.com

BRING THIS AD TO GET 15% OFF ALL FOOD ITEMS
(one per table only not valid Fridays & Satur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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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레저  The Boston Korea

사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사진을 찍

다 보면, 다양한 촬영기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번 컬럼에서는 사진에 있어서의 다양한

촬영기법들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과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촬영을 해야 하는지, 어떤 가치

를 추구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

들을 해보도록 하자.

언어에도 기술이 있고, 미술에도 다양한 표현

기법이 있듯이, 사진에도 순간과 시간을 아우르

는 사진만의 독특한 촬영기법이 있다. 이것은 카

메라의 기본 기능인 셔터스피드(S)와 조리개(F)

값을 활용해 촬영하는 것으로 사진만의 고유기

법이라 하겠다. 다양한 촬영기법이 사진작가의

촬영의도에 맞게 표현되면서, 단순 기록에서 시

작된 사진이 예술의 한 분야로 자리 잡게 된 것

이다.

사진 촬영 기법이란, 함축된 하나의 장면이 주

는 느낌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는 1초에 24컷 이상의 연결된 프

레임을 통해 작가의 의도를 전달하지만, 사진은

한 프레임에 정지된 장면을 통해 작가의 의도를

제한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한 프레임에서 작가

의 의도를 좀더 강조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바로

사진 촬영 기법이다. 사진은 한 편의 함축된 시(

詩)와 같고, 영화는 스토리를 설명해주는 소설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사진촬영기법을 살펴보면, 우선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아웃포커스(Out of Focus)이 있다.

DSLR 카메라를 구입하면 가장 먼저 찍고 싶은

촬영법이 바로 아웃포커스일 것이다. 주된 피사

체만 선명하고 나머지 배경은 흐릿한 그 느낌만

으로 사진이 아주 멋스럽게 보이기 때문이다. 조

리개가 어두운 번들 렌즈를 사용해도 아웃포커

싱이 되는데, 그 원리를 이해한다면 누구나 멋진

아웃포커싱이 적용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피

사체는 뒤에 있는 배경과 멀면 멀수록 좋다. 참

고로, 조리개 값(F)을 최대 개방(가장 낮은 F값)

해야 한다.

주로 풍경사진, 여행사진 촬영할 때는 팬포커

스(Pan Focus)를 이용한다. 조리개를 F8~16 정

도로 조여, 화면 전체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

하는 방법이다. 근경부터 원경까지 프레임 전체

가 선명하게 보이며, 심도가 깊다라고 표현한다.

수동모드(M)나 조리개우선모드(Av, A)를 활용

하면 좋다.

다중노출(Multiple Exposure)은 필름시절 촬

영기법 중 하나로 필름 한 장에 여러 번 셔터를

눌러 촬영하는 기법이다. 카메라가 필름에서 디

지털로 진화하면서 여러 번 촬영한 사진을 카메

라에서 바로 합쳐주는 기능도 생겨났다. 촬영 후

합쳐질 프레임들을 생각하며 촬영해야 한다. 같

은 장소에서 한 가지 피사체를 촬영할 때는 삼각

대를 사용하면 좋다. 카메라에 다중노출 기능이

없을 때는 포토샵 등의 편집 툴을 이용해 다중노

출 효과를 낼 수 있다. 

패닝샷(Panning Shot)은 움직이는 피사체를

역동적으로 촬영할 때 사용한다. 촬영자는 고정

된 위치에서 피사체에 초점을 맞춘 후 이동경로

를 카메라로 따라가며 촬영하는 기법이다. 수동

모드(M)나 셔터우선모드(Tv, S)를 활용하면 좋

다. 피사체의 이동속도에 따라 셔터스피드

1/20~1/80초 정도의 슬로우셔터를 사용하면 좋

다. 수평 이동간 떨림을 줄이기 위해 삼각대를 사

용하면 좋다. 흔들림 보정 기능(IS, VR, OIS, VC

등)이 있는 렌즈나 카메라에서는 상하 흔들림을

잡아 패닝샷에 적합한 모드가 따로 있는지 살펴

보고 이를 활용하자.

그 이외에도 팔로우샷(Follow Shot), 주밍샷

(Zooming Shot), 장노출(Long Exposure) 등 다

양한 촬영기법들이 있는데, 기법이나 표현방법

을 배우고 다양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느낌을 담은 사

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무 테크닉적인 기법

이나 직접적인 화법의 사진 보다는 감성적 느낌

을 프레임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 

프랑스의 사진가 에드와르부바(Edouard

Boubat 1923-1999)의 말을 음미해 볼만하다. “

사진이란 아이디어라든가 기법을 전면에 내세워

서는 안 된다. 아이디어나 기법을 선행시키는 것

이 아니라 그것들을 넘어섰을 때에 비로소 말로

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전해 주게 된다.”  이

말은 현대에 살고 있는 사진가들에 대한 발언이

기도 할 것이다. 확실히 아이디어나 기법이 전면

에 나오게 되면 얼핏 보았을 때 순간적으로 보기

좋을지는 몰라도, 자주 보게 되면 그만큼 빨리 질

리게 된다. 유행가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소비되

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사진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취향에 들어 맞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불러 일으키는 작품이야말로 시

대를 넘어 영원히 사랑 받는 이상적인 작품이 아

닐까 생각해 본다.

기법을 넘어서

* 나비스 스튜디오 / 영상, 사진, 그래픽디자인 전문 / 상담환영
* 이벤트 영상촬영, 사진촬영, 리셉션 영상제작, 그래픽디자인에 

대한 문의와 예약은 연락해 주세요. (617.756.5744  
ozic@hotmail.com)

Nabis Studio Creative Director 양성대 ozic@hotmail.com디지털카메라의 이해와 활용 컬럼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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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skyboston@hanmail.net

417 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

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

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

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

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의 귀

천(歸天)-

모질었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소풍'이라 부

르며 '아름다웠다'고 노래했던 천상병

(1930∼1993)시인, 시인의 그 노래는 그의 것만

이 아니었다. 이 세상과 더불어 사는 많은 이

들의 희로애락의 깊은 삶의 노래이고 인생 여

정의 애환이 담긴 한(恨)풀이의 노래인 것이

다. 

가끔 사는 일이 힘들고 사람에 지치고 삶이

버겁다고 느낄 때 떠올리며 삶의 에너지를 얻

는 노래가 천 시인의 '귀천'인 것이다. 오늘 내

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하며 다

시 일어서는 삶의 힘이 되는 노래이고 꿈의 노

래이며 희망의 노래인 것이다. 그렇다, 늘 이

런 마음으로 살기를 오늘도 소망한다. 시인의

노랫말처럼 먼 훗날을 위해 오늘을 소홀이 여

기거나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고 늘 타이름으

로 가슴을 노크하는 것이다. 때로는 그 어떤 종

교보다도 그 어느 누구의 신앙보다도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울림으로 남아 내 삶 속에서 나를

흔들어 일깨워주는 시인의 노래이기도 하다.

이 세상에 후회 없는 삶이 어디 있을까. 하

지만 원망으로 남는 삶은 아니었으면 하는 바

람이다. 인생 가운데 후회라는 것이 자신의 선

택이나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한다면 원망이라는 것은 자신뿐만이 아닌 상

대방에 대한 섭섭함이나 서운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상대방에 대한 섭섭함이나

서운함이 가슴으로 더욱 깊어지면 원망으로

남아 앙금이 되는 것이다. 참으로 무섭지 아니

한가. 삶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

은 이들과의 인연도 길어지고 그 틈새에는 원

하든 원하지 않든 악연도 끼어있는 것이 우리

네 삶이고 인생이다.

누군가 내게 '인생이 뭐냐고?' 묻는다면 나

는 '삶 풀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것은 결국 '사

람(관계)의 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삶은 늘

나를 중심으로 엮어지고 때로는 묶이고 풀어

지는 것이 삶이 아니던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렇게 씨실과 날실의 오고 감처럼

서로를 마주하고 넘나들며 엮이고 섞이고 얽

키고 설켜 무엇인가 만들어지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싶다. 가만히 생각하면 삶이란 이렇듯

오밀조밀하고 알록달록하고 올록볼록하며 울

퉁불퉁하고 변화무쌍하여 심심하지 않은가 싶

다. 사람은 심심하면 삶이 지루하게 되고 삶이

지루하게 되면 사람과 삶과 세상이 싫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인연은 각각 서로 다른 관계

의 폭과 갈피가 있기에 그에 따른 '삶의 풀이'

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부부간의 인연과 부

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시작으로 가족과 친지

와 친구들 그리고 그 주변의 많은 이들과의 인

연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하게 된다. 그

경험 중에는 기분 좋은 추억의 경험과 함께 마

주하기조차 싫은 경험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이다. 이렇듯 삶에서 인연의 폭이 크든 작든 넓

든 좁든 깊든 얕든 그리고 높든 낮든 간에 서

로 기분 좋은 기억과 추억 그리고 기분 좋은 인

연으로 남을 수 있다면 인생에서 진정 '아름다

운 삶'이 아니겠는가.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기에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 까닭에 이렇듯 이리저리 얽히고

설키며 사는 것이 삶이고 인생이다. 그래서일

까, 인생 중반의 언덕을 올라보니 웬만하면 그

어떤 인연일지라도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도

록 놔두고 바라보는 것이 제일 아름답다는 생

각을 해본다. 계절따라 순응하며 사는 자연의

생명들을 보면서 인생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

다. 늦가을이면 열매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긴

혹한의 겨울을 홀로 견디고 기다리다 이른 봄

이면 연한 새순(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여름

이면 무성하게 자라 가을이면 제 색깔의 옷을

갈아입고 제 무게만큼만 떨어져 흙으로 돌아

가는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길어야 백 년도 채 머물지 못할 짧은 인생길

에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남기고 돌아갈 것

인가. 요 며칠 전 25년을 곁에서 뵈었던 어른,

자신의 삶에 열심을 아끼지 않았던 친지의 안

타까운 죽음을 지켜보면서 깊은 생각에 머물

러 있었다. 그렇다면 또 나는 어떻게 살고 죽

음을 맞이할 것인가. 천상병 시인의 시 귀천(

歸天)의 노랫말처럼 그렇게 소풍온 마음으로

살다가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길 기도해

본다. 진정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해

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인가. 나 자신에게 묻

고 또 물으며 화두처럼 남아 며칠을 머물러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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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을 지어가시면서 약 색깔이 왜 이렇게

맑고 맛이 약하냐고 불평하는 분들이 간혹 계

십니다. 한약은 독하고 진하고 먹기 힘들다는

것이 선입견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한약은 무

조건 진하고 독해야 효과가 좋을까요.

길가는 사람들에게 한약 달이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

이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 봤다고 대답할 사람

이 많을 것입니다. 사극 드라마를 보면 한약 달

이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옹기 약탕기에 약 한 첩을 은근한 불에 정성

스럽게 달여서 나무 받침대로 있는 힘을 다해

짜냅니다. 그러면 시커먼 색의 진한 한약이 나

옵니다. 먹기에도 매우 독해 보입니다. 

조선 시대에 과연 이렇게 한약을 짰는지는

의문입니다. 한약재 중에 끓여서 그렇게 검은

색이 나오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숙지황 하수

오 파고지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음식은 먹

을 때 거부감이 없습니다. 향도 좋고 맛도 좋

고 목으로 넘기기가 즐겁습니다. 마늘 양파 생

강를 비롯한 향이 강한 생야채와 향신료들을

보면 그 맛이 맵고 독한 만큼 몸에 이로운 점

도 많지만 많이 먹기 힘들고 독 성분도 강합니

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기운을 보충

해주는 약재들은 비교적 맛이 부드럽고 먹기

편하며 그 성질이 평이합니다. 하지만 열을

내린다거나 한사를 밖으로 내보내거나 불필요

한 기운을 사하는 약재들은 그 성질이 강한 만

큼 맛도 맵거나 쓰거나 강합니다.

그 맛이 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몸 안으로 들어가면 일단 우리 몸은 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경계를 하고 약이 되는지 독이 되

는지 판단을 합니다.

우리 인체는 자정 능력이 있어서 인체에 유

입된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기 보다는 좋은 것

은 흡수하고 나쁜 것은 걸러내어 몸을 이롭게

하려고 합니다.

한약은 대부분이 산야초와 나무 뿌리 등 자

연에서 채취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음식보다는

그 성질이 강하고 치우침이 있습니다. 그러니

음식이 아니고 약으로 쓰였겠지요. 

음식보다 강하다는 것은 우리 인체가 독으

로 인식하기 싶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일단 마셔서 소화기로 들어가면 약의 좋은 성

분이 흡수되기 전에 간과 신장이 몸에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줍니다. 즉 해독을 한 후

에 좋은 성분만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한다면 간과 신장이 일을 덜

하도록 독한 성분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약

의 흡수를 돕는 것 일 겁니다.

몸이 아파서 약을 먹는다면 건강한 상태일

때 보다는 몸의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을 겁

니다. 그러면 몸에 이로운 약 성분의 흡수 능

력 또한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약은 최대한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달여야 합니다. 약을 3-4 시간씩 끓여 꽉 짜내

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던 섬유질

성분까지 다 빠져 나와 약의 소화 흡수를 방해

하게 됩니다. 흡수되지 못하고 간과 신장에 무

리만 가고 그대로 배설된다면 한약을 먹는 것

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한의사들을 가르치는 어느 교수님은 이런

약은 몸에 매우 해롭다고 합니다. 한약은 인체

에 불균형이 생겼을 때 항상성을 맞춰주는 것

이며 우리 몸이 부족한 것을 만들도록 그 환경

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직업을 가진 한의사들은 각

자 자신이 선호하는 한약 달이는 법이 있을 것

입니다. 자신의 신념 따라 그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한약 달이는 법에 대해 소개

하겠습니다. 아무리 잘 키운 유기농 식품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조금씩 농약을 쓴다고 합니

다. 집에서 채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

니다. 아무리 좋은 약재라 하더라도 안심하고

쓰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잘 씻어서 45-60분

가량 물에 담궈 놓습니다. 농약 성분이 어느 정

도 빠지고 나면 끓이기 시작하고 약의 용량에

따라 약 1시간 전후로 끓이면 됩니다. 압력은

최소한으로 하고 김으로 빠져 나오는 것은 공

기 중으로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맑은 차와 같은 순하고 먹기 좋은 한

약이 됩니다. 당연히 몸에 흡수도 잘 될 것입

니다. 

가정에서 홍삼이나 한차를 다려 드시는 분

들이 많습니다. 깨끗이 잘 씻어서 살짝 끓여서

드시면 몸에 무리도 덜 가고 약의 좋은 성분이

잘 흡수될 것입니다.

이선영원장의 한방 칼럼

한의원 선유당 원장 이선영
617-327-1812

1208B VFW parkway 
suite 201 Boston MA 02132
www.sunudang.com, info@sunudang.com

아직도 진하고 독한 한약을 

선호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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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

자 =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이 가장

흥미진진한 이유 중 하나는 절대 강자

가 없다는 사실이다. 설령 각종 기록이

나 대중들의 인기에 따라 선호하는 팀

이 갈릴 수도 있지만 언제나 상대팀을

압도할 수 있는 팀은 아메리칸 리그에

도 내셔널 리그에도 없다. 

스포츠 경기는 흔히 하는 말로 각본

없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단기전에서

두 팀이 맞붙게 되면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절대적인 전력이 앞서는 팀이

라도 한 경기에서 발생하는 에러나 홈

런 한 방으로 시리즈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지난 해 월드 시리즈

만 보더라도 디트로이트 타이거스가

여러모로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

배적이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예상 외의 투수력으로 월드 시리즈 우

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이런 면에서 확신을 갖고 월드 시리

즈 우승팀을 예상한다는 것은 불가능

에 가깝다. 다만 각 팀의 장단점과 정

규 시즌의 기록 등을 토대로 확률을 따

져볼 수는 있다. 다음은 스포츠 전문

사 이 트  블 래 처 스  레 포 트

(http://bleacherreport.com)에서 예

상한 월드 시리즈 우승 확률이다. 

엘에이 다저스 (월드 시리즈 우승 확

률 11.5%)

시즌 초만 하더라도 다저스의 돈 매

팅리 감독이 6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저스의 성적

은 형편 없었다. 그러나 다저스는 시즌

중반을 넘기면서 내셔널 리그에서 가

장 잘 나가는 팀이 되었다. 

다저스는 여러모로 10월의 축제에

어울리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무엇

보다 뛰어난 선발진은 정규 시즌 지구

우승을 이끈 원동력이자 플레이오프

에서도 통할 수 있는 전력이다. 

선발 투수가 강력하면서 깊이가 있

는 반면에 타선은 그에 약간 못 미친다

. 물론 야시엘 푸이그와 핸리 라미레즈

, 애드리안 곤잘레즈로 이어지는 타선

은 리그 최상급이다. 그러나 그 뒤를

받쳐줄만한 선수가 없다. 그나마 불펜

진이 탄탄하기 때문에 초반에 점수를

낼 수 있다면 쉽게 경기를 가져갈 수

있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월드 시리즈

우승 확률 12.5%)

타이거스 역시 뛰어난 선발 투수를

보유하고 있다. 타이거스의 선발 투수

4인방은 양대 리그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선발 투수 12명 중에 꼽힐 정도

의 실력과 성적을 보여주었다. 

든든한 마무리 투수가 없다는 점이

타이거스의 문제점으로 꼽히지만 선

발 투수들이 9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보스톤 레

드삭스에 이어 메이저리그 팀 득점 2

위에 올라 있는 공격력도 무시할 수 없

다. 

타이거스는 팀 타율이 그리 높지도

않고 발 빠른 야구를 구사하지도 않는

다. 그러나 든든한 선발 투수를 바탕으

로 한 번에 몰아치는 공격력은 포스트

시즌에서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기대

할 수 있다.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 (월드 시리

즈 우승 확률 14.5%)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이상적

인 팀을 찾자면 세인트 루이스에서 찾

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카디

널스의 경기가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한다. 그러나 카디널스는 매년 플레이

오프에 진출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선

수들을 성장시키는 시스템은 기복 없

이 항상 꾸준한 전력을 유지시켜 준다

. 

카디널스에는 전통적인 수퍼 스타

가 없다. 그러나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메이저리그 어느 팀보다 선수층이 두

텁고 단단하다. 내셔널 리그의 최강팀

카디널스가 12번째 우승을 하더라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보스톤 레드삭스 (월드 시리즈 우승

확률 15%)

악몽과도 같았던 지난 시즌을 뒤로

하고 레드삭스가 돌아 왔다. 레드삭스

팀 입장에서 가장 반가운 소식은 팀의

주력 선수들이 모두 건강하다는 것이

다. 

주요 타자들은 모두 정규 시즌에

130 경기 이상을 소화했고 포스트 시

즌 출전에도 문제가 없다. 선발 투수진

도 3명의 선발 투수가 각각 29 경기 이

상을 책임졌다. 

레드삭스의 타선은 다른 팀 투수들

에게는 악몽과도 같다. 메이저리그에

서 팀 타율 2위, 득점 1위를 기록한 레

드삭스의 타선은 투수들이 상대하기

까다롭다. 투수진 역시 부상에서 회복

된 클레이 벅홀츠의 가세로 월드 시리

즈 우승을 노려보기에 손색이 없다.

jsi@bostonkorea.com

무예를 관장하는 자를 조의라 하였으니 바

른 행동을 거듭하여 규율을 만들고 공동을

위하여 몸을 바친다. 일찍히 무리들에게 말

하기를 <신시이화神市理化의 세상은 백성들

의 지혜가 열림에 따라서 날로 지극한 다스

림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만세에 걸쳐서 바

꿀 수 없는 표준이 되는 이유가 된다. 때문에

참전에 계가 있으니 신의 계시에 따라 무리

를 교화하고, 한맹寒盟(동맹)에 율律이 있으

니 하늘을 대신하여 공功을 행한다. 모두가

스스로 마음을 써서 힘을 모아 뒤에 공이 이

루어 지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조의선인

은 모두 선택되었으니 국인國人이 그 선출됨

을 긍지로 여기는 바였다.” 라고 기록 되어

있다.

9) ‘바보’ 온달은 3월에 개최된 사냥대

회에서 우승하여 선인이 되었다. 

10)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에서 이 선배(선

비)제도가 일본으로 전래되어 사무라이가

되었다고 한다. 

11) 이 맥(李 陌, 1455 – 1528, 본관은 고성

固城이며 호는 일십당 자는 정부井夫이다.

‘단군세기’의 저자인 행촌杏村 이암의 5

세손이다. 이암은 고려 공민왕 때 문하시중

을 지냈다. 그리고 이맥은 조선 세종때 좌의

정을 지낸 이원의 손자이다. 그는 20세에

(1474년)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학문에만 힘

쓰다가 1498년(연산군5년, 44세)에 식년과

문과에 급제하였다. 사헌부 장령때인 1504년

장녹수가 연산군의 은총을 기화로 호화주택

을 짓고 축재에 광분함에 수차례 탄핵하다가

연산군의 미움을 받아 외방에 유배되었다.

중종반정 후 다시 관계로 돌아 왔으며 성품

이 매우 강직하였고 매사에 공정하였다. ‘

태백일사’는 삼신오제본기부터 고려국본

기 까지 우리나라의 고대사 전체를 서술한

사서인데 이암이 저술한 단군조선 부분만 빠

져있다. 그래서 혹시 가문의 유훈같은 것이

있어서 후손인 이맥이 우리나라의 역사서를

완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1911년 ‘한

단고기’가 계연수에 의해서 편찬되었을 때

그 책의 감수를 맡았고 당시 ‘태백일사’의

소장자였던 사람도 고성이씨 해학 이기 인

것을 보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민족적 소

명, 즉 잃어버린 우리의 역사를 후손에게 반

드시 알려야 한다는 지대한 사명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 당시 배경을 보면 더욱 그러하

다. 예종실록(예종 기축 9월 – 1469년9월) 에

보면 “상기 고대 서적을 집안에 간직하고

있는 자로서 서울에 있는 자는 시월 그믐까

지 승정원에 바치고, 바깥 지방으로서 도道

에 가까이 있는 자는 11월 그믐까지, 그리고

멀리 있는 자는 12월 그믐까지 살고 있는 고

을에 바치게 하라. 바친자는 두 계급을 올려

주고 바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을 시켜 고

발하게 할 것이다. 고발한 자는 위의 조항에

의거해 상을 주고, 숨긴 자는 참형에 처할 것

이니 속히 안팎에 알리도록 하라.”는 기록

이 있다. 소지하는 것 만으로도 참형에 처해

지는데 그런 책을 저술한다는 것은 강심장을

초월하여 목숨을 담보로 한 민족적 신념과

의절의 정신으로만 가능하다.(참고: 디지털

한국학 – 역대 인물 사전, 고성이씨)  

2013년 10월 4일 금요일 

MLB 상위 4팀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7

삼국시대의 무술 – 고구려의 선비(선배) (1-2)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월드 시리즈 우승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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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783.1888 304 Western Ave. Brighton, MA 02134
Makimakibost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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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플랜이 제가 받아야할 치료를 
커버하고 필요한 지원과 답변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모든 헬스 플랜 옵션에 대한 질문은 Health Connector  
월 – 금, 오전 8시 – 오후 6시에 877-623-6765  
(TTY: 877-623-7773) 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MAhealthconnector.org 을 방문하십시오.

888-257-1985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617-877-3435www.Stevesuh.com

이민법 전문 변호사  

K o r e a n  B u s i n e s s  D i r e c t o r y     

업소록한인

장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617.267.7777 

1.800.473.1922
650 Beacon St(Suite #205) 

Boston, MA

코리아 여행사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보스톤 봉사회

Tel:781-648-0584

간판 및 사인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Tel 617.782.2424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Bostonkorean@hotmail.com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775-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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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

천 기자 = 유학생 맘(mom)들을 위

한 희소식, 불규칙한 바쁜 시간에 아

이를 맡길 곳이 있다. 

워터타운에 위치한 이 집은 가정집

이지만, 아이를 돌보는 교사는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가정주부다. 가격 또

한 저렴한 시간당 7불. 

2,3세 이상 유아 및 아동들을 소그

룹으로 맡아 돌봐주는 한편, 책과 노

래를 통해 사회성 발달을 돕고 한글을

가르친다. 또한 다양한 놀이를 통해

프리스쿨 입학 준비를 돕는다. 

보스톤한인천주교 한글학교 장기

근속(5년) 교사 출신인 조현자 원장은

“우리 아이를 키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육아 교육 지식을 더해 돌본

다”고 말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좋아한다”

는 조 교사는 “제대로 돌보기 위해

유아는 1~2명만 받는다”고 밝혔다.

다만 연령대가 높은 아이들은 시간별

로도 받는다고. 

아이들은 자그

마하고 아담한 실

내에 마련된 다양

한 장난감을 갖고

놀거나 조 교사가 읽어주는 동화책을

읽는다. 또한 손으로 그림그리기, 구

슬로 그림 그리기, 찰흙놀이 및 레고

조립 등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다.

기차놀이, 소꼽놀이, 책읽기 등 실

내 수업을 마친 아이는 조 교사의 인

솔하에 뒤뜰로 나가 외부 놀이를 즐길

수 있다. 

아담한 뒤뜰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놀이가 마련돼 있다. 자

동차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모형 오

토바이와 자동차가 준비돼 있고, 소형

축구 골대도 서있다. 

모래놀이를 즐길 수 있는 코너도 한

켠에 준비돼 있으며 새 모이 바구니가

달린 나무, 방울토마토가 자라는 꽃밭

등이 있어 자연과 더불어 동심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조 교사는 걸어서 2-3분거리

에 있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한다고 말했다.

때론  찰스강을 따라 산책하며 오리

거북이 등도 구경시키고, 동네 도서실

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 중 아이들에

게 유익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대만에서 해외선교를 하면서 청소

년 및 교도소 사목을 했던 조 교사는 

한국에 귀국한 후 5년 동안 아이들

에게 영어를 가르치기도 했다. 7년 전

보스톤으로 와 자신의 아이를 기르던

중 Massachusetts Bay Community

College에서 유아 보조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hckim@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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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57-272-5545, 

메일: bgreene1996@yahoo.com

파란하늘 어린이 집 

업소탐방

파란하늘 어린이집

소규모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곳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
랍니다. N 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알뜰 나눔터 안내 

사업의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광고 마감 :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수표 보내주실 곳 :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32 알림광고 Nation Wide

10/11

쳄스포드 세탁소 
카운터 볼 사람 구함
781-738-2627

9/20

세탁소에서 프레스, 스파링 
기술자구함
781-835-5627

9/27

보스톤근처 세탁소 
테일러, 프레스 구함
215-740-1025

11/1

보스톤지역에 개척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신학생이나 전도사, 목사
님은 연락주세요. 978-886-2868

9/20

디자인 마을 
명함, 전단지, 메뉴 
617-848-1279

9/13

Arlington 방 렌트합니다. (방2개
각각) 계약 즉시 입주 가능. 
617-806-6300, 617-304-4033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구인 
617-254-4654광고 문의

사고 팔고 
617-254-4654광고 문의

617.216.6736
폐백

978.688.0929

준비해드립니다

Big Sale
귀국 관계로 살림살이와 Toyota
Camry(105,000mil.) 포함 적당한 값에
팝니다. 아파트는 월세 $1,300 즉시입
주가능, 보스톤 근처 전화 1-617-458-
6625 or yonhnam@gmail.com

9/13

3/

주방 쿡/주방보조 구함 
주방 쿡(중식경험자)/

주방 보조(초보가능) 

풀, 파트 타임 구합니다  

(603)889.0055
(문의 3시 이후) 

N 그로서리 테리야끼
매매 어번 켄트지역 2400Sqft, 
약간의 오너캐리 가능 E-2 가능
Lease 기간 연장가능 
월~금: 8:00~7:00 Open 
토: 10:00~6:00 까지 Open 
매매가: 169500불  509-432-8287

9/20

N 금삽니다
최고의 가격으로 10K,14K,18K,22K,24K 
금삽니다 360-473-3695

9/20

N JUSTFOG
전자담배 시장에서  최고의 명품
미국 시장에 처음 소개되는 한국제품 
최고의 내구성과 최상의 디자인
Coil 교환및 청소가 용이, Battery는 독
일에서 설계한 최상의 제품
battery 잠금장치가 있어서 Over heat-
ing안됨, MARTHA E-LIQUID 설명 100%
made in korea, Nature liquid  
40 종류 이상의 향 
10ml,20ml,30ml 3가지의 포장
253-414-2255

9/20

N 한식당 매매
텍사스 달라스 지역
매상 $40,000
오후 2시이후 전화주세요.
469-742-3358

10/25

룸렌트 및 
매매 

617-254-4654광고 문의

The Boston Korea

세탁소 매매 (Newton, MA)

Joon Son | Douglas Paul Ral Estate

617 888 9368 (영어)
joon@douglaspaulre.com

2013년 10월 4일 금요일 

10/4

857-383-0819

Newton 1Large Bedroom
12X16 Studio, renovated
utilities included, no pets,
1car parking  $800 month
avail NOW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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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10월 6일  ~ 10월 12일

● 운수: 대인관계에서 할 말은 하고 자신의 의견을 잘 전달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오해를 사고 문제를 뒤집어 쓸 수도 있

습니다. ● 금전: 새로운 일에 신경을 쓰다 보면 본업에 소홀해질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 애정: 감정이 앞서 가기 쉬운 때입니다. 지금은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가만히 지켜보면서 지나가야 합니다. 84, 72, 60, 48, 36, 24년생은 9,

12일 길일. 7, 10일 주의

쥐띠 | 가만히 지켜보면서 지나가야

● 운수: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시작보다는 정리가 필요한 때

입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음식 조절을 해야 합니다. ● 금

전: 투기는 한번쯤은 좋으나 계속하면 본전이 생각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애정: 존재만으로도 상처가 되는 것이 가족이 될 수

도 있습니다. 혈연관계라 해서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85, 73,

61, 49, 37, 25년생은 6, 10일 길일. 8, 11일 주의

소띠 | 음식 조절을 해야

● 운수: 그동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의 일이나 하고 싶었

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도 떠오르

는 주입니다. ● 금전: 큰 어려움 없이 꾸준히 증가하겠습니다. 단, 돈은 벌지만 쓰

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 애정: 주변 사람들이 아슬아슬하게 보는 시선이나 반

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두 사람의 사랑은 진행형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

생은 8, 12일 길일. 7, 10일 주의

토끼띠 |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 운수: 주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귀

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 금전: 새로운 거래

처가 생기거나 새로운 일을 연결됨으로써 수입이 늘어나게 되니 마음의 여유가 생

깁니다. ● 애정: 애정전선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시간이나 떨

어져 있는 시간이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86, 74, 62, 50, 38, 26년생은 7, 11

일 길일. 6, 9일 주의

범띠 | 얼굴에 미소가 가득

● 운수: 동료, 친구, 가족들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주입니다. 언행에 주의하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하는 시기입니

다. ● 금전: 사업 파트너로 손을 잡기 이전에 상대와 오래시간 동안 과연 함께 갈

수 있는 관계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애정: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묵

어두는 것이 과연 옳은 건인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슬슬 지쳐갑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9, 10일 길일. 8, 11일 주의

용띠 | 깊이 생각해 보아야

● 운수: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갈림길

에서 무척이나 혼란스러워 하면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 금전: 기분이 들떠서 순간적인 지출을 하거나 음주로 인한 실수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주말이나 야간 시간에 술자리 약속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애정: 시

간이 지나면 아물 것이라고 생각한 상처가 하루하루 갈수록 더 덧나고 아픕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7, 10일 길일. 11, 12일 주의

뱀띠 |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갈림길

● 운수:  지금은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

무도 나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 금전: 잘 이루어지지 않

던 상담도 끈기를 가지고 설득하면 계약이 성사되어 이익이 생길 것입니다. ● 애

정: 겨울이 추우면 가을에 과일이 훨씬 더 많이 열리는 법입니다. 어려움을 겪은 사

람만이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6, 11

일 길일. 7, 10일 주의

말띠 | 앞으로 나아갈 때

● 운수: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았는데 정작 닥치고 보니

하고 싶은 말 한마디도 못하고 할 말도 없는 때입니다. ● 금전: 한

순간 한 순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쉽겠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려는 노력이 최

선입니다. ● 애정: 그동안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모르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흥분하기 보다는 차분한 마음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7, 12일 길일. 8, 11일 주의

양띠 | 스스로의 힘으로

● 운수: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면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 한번 한 약속은 정확히 지키고 좋은 이미지를 잘 심어주도록 신

경을 써야 합니다. ● 금전: 금전 문제에 있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내 손에 확실

하게 들어오기 전에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  애정: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나 모른 척 하는 사람이나 둘 다 똑같이 힘들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81. 69,

57, 45, 33, 21년생은 6, 9일 길일. 7, 11일 주의

닭띠 | 좋은 이미지를 잘 심어주도록

● 운수: 이제는 더 이상의 갈등은 없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새로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 금전: 기다리던

돈이 들어오거나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이득을 얻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 애

정: 밀고 당기기 전략에 꼼짝없이 휘말려들게 됩니다. 한 사람을 향한 변함이 없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9, 10일 길일. 6, 12일 주의

원숭이띠 | 밀고 당기기 전략에

● 운수: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행동

반경을 넓게 잡고 마음의 밭을 크게 갈아야 합니다. ● 금전: 세상

에는 꼭 내게 이득이 돌아오는 일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득은

없지만 큰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은 것이라 생각하세요. ● 애정: 어떤 형태로든 상

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시기입니다. 82,

70, 58, 46, 34, 22년생은 7, 9일 길일. 6, 8일 주의

개띠 | 마음의 밭을 크게 갈아야

● 운수: 이제는 정말 뭐가 소중한 것인가를 알면서, 느끼면

서 그리고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 금전: 인생은 장

기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당장은 마음에 안 들고 성에 안차는 부분이 있어도 만족

하면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 애정: 사람이 입으로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눈

으로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눈을 살펴보세요. 83, 71, 59, 47, 35, 23년생은 8,

12일 길일. 6, 9일 주의

돼지띠 | 인생은 장기 투자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

숫자 퍼즐 (Sudoku)

1위
KBS2 주말연속극 왕가네 식구들 28.3% 

2위
KBS1 일일연속극 

지성이면 감천 24.9% 

3위
KBS2 월화드라마

굿닥터 20.6%

4 KBS1 KBS 9시뉴스 18.8 

5 SBS 드라마스페셜 주군의 태양 18.7

6 KBS2 개그콘서트 18.5  

7 MBC 일밤(아빠어디가,리얼입대프로젝트진짜사나이) 17.3

8 MBC 주말특별기획드라마 스캔들 15.5

9 MBC 무한도전 14.4

10 KBS1 러브인아시아 14.1

11 MBC 일일연속극 오로라공주 13.8 

12 SBS 정글의법칙 IN 마야정글 13.2

13 KBS1 KBS 뉴스7 12.8

14 KBS1         전국노래자랑 12.4

15 KBS1         인간극장 12.3

16 MBC 주말드라마 사랑해서 남주나 11.8

16 SBS 특별기획 결혼의 여신 11.8

18 KBS2 일일드라마 루비반지 11.4

19 KBS1 가요무대 11.2

19 KBS1 생로병사의 비밀 11.2

2013년 09월 23일 ~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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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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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 음원 차트 순위 10
01   처음엔 사랑이란게 버스커버스커

02   잘할 걸 버스커버스커

03   사랑은 타이밍 버스커버스커

04   시원한 여자 버스커버스커

05   그대 입술이(with 채지연 –풋풋) 버스커버스커

06   착해 빠졌어(Stupid in love) 소유, 매드클라운

07 줄리엣 버스커버스커

08   밤 버스커버스커

09 아름다운 나이 버스커버스커

10 가을밤 버스커버스커

▶▶ 정답은 8면에

2013년 10월 4일 금요일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24.99에 볼 수 있는 앤TV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연예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양성대 기자  = 3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엄마가 있는 풍경-마마도'(이하 '마마도')에서는

통영으로 여행을 떠난 김영옥, 김수미, 김용림, 이효춘 등 네 명의 여

배우들과 이태곤의 두 번째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마마들은 시청자

의 반응을 알아보는 시간에서 속내를 털어놨다. 이효춘은 예능 프

로그램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전했고 김수미는 자신들

의 센 이미지에 여자 후배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야

기를 담담히 전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마마들은 진심 고백 이후에도 서로

배려하기보다는 자기애가 강한 여배우의 모

습을 더 많이 드러내기도 했다. 늘 자기관리

가 철저한 여배우의 삶이 몸에 밴 이들의 말

투와 행동이 일상에서도 이어지고 있었던 것

. 이어 통영 충렬사를 둘러보며 두런두런 옛

이야기를 이어간 마마들은 여배우의 겉모습

을 한풀 벗겨 낸 소탈함과 함께 이들의 연기

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을 선사했

다. 이후 마마들은 나전칠기를 직접 만드는 체험을 하면서

장인에게 앙칼진 말투로 고집을 부리는 기 센 모습을 또 한 번 드러냈

다.

하지만 나전칠기 완성품을 고생하는 며느리나 자신을 늘 돌봐주는

큰 언니에 주고 싶다고 고백하는 인간적인 모습 등 마마들은 이날 방

송 매 순간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시청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예측할

수 없는 매력을 발산했다.                s.yang@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양성대 기자 = 배우 김보성이

처갓집의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일을 보며 선글라스를 벗었다.

선글라스를 벗어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게 이유였다. 

김보성은 3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자기야-백년

손님'(이하 '자기야')에서 장인-장모의 부탁으로 두 사람이 잠

시 밖에 다녀올 사이 계산대에 앉아 대신 슈퍼마켓 일을 보게

됐다. 

당황한 기색을 벗지 못하던 김보성은 곧 선글라스를 벗었다

. 인터뷰 영상에서 그는 "창피해서 그렇다. 김보성이 아닌 척

하려고 선글라스 벗었다"라고 솔직히 고백했고, 실제 손님들

은 선글라스를 벗은 김보성의 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16년 만에 처음으로 홀로 처갓집을 방문한 김보성은 어

색함을 감추지 못했고, 슈퍼 마켓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불안

한 심리를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그는 16년 간 장인-장모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한 사실 역시 드러나 놀라움을 안겼다.

s.yang@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양성대 기자 = 윤여정(67), 김

자옥(63), 김희애(47), 이미연

(43) 등 톱 여배우들이 나영석

PD(37)와 손잡는다.

이들은 나PD가 연출하는 케이블채널 tvN <꽃보다 할배>

후속 프로그램인 <여배우 특집>에 출연키로 최근 확정했다.

윤여정 등은 이달 중 국내에서 프로그램 화보 촬영을 진행

한 뒤 다음달 초 10여일간 일정으로 해외 촬영에 나선다. 11월

말쯤 첫 방송이 나갈 예정이다.

1탄 성격의 <꽃보다 할배>는 7~8%의 케이블 채널로는 높

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2탄으로 준비

되는 <여배우 특집>에는 탤런트 겸 가수 이승기가 일찌감치

‘짐꾼’ 역을 맡기로 했다. <꽃보다 할배>의 탤런트 이서진

을 역할이다. 제작진은 현재 촬영지 등을 논의 중이다.                          

s.yang@bostonkorea.com

배우 김보성

처갓집선 선글라스 벗어야

케이블채널 tvN <꽃보다 할배> 

<여배우 특집>으로 해외 촬영 나서

The Boston Korea 35
‘마마도’여배우들 

반전매력 발산하며 관심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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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500
Sharon, MA
3 Beds, 1.5 Baths, 1947 sf.
40,000+ sf. lot
미주 살기 좋은 도시 1위
이현주 401-935-3397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단  독  주  택         Single Family

$529,900
Easton, MA
4 Beds, 2.5 Baths
조용하고 넓은 공간
New Roofing
Jason Jeon  617-642-5670

아파트 렌트
방 3, 화 1, 1200sf. $2,850
방 4, 화 2, 1800sf. $3,100
Brookline, MA
Jason Jeon 617-642-5670

$1,089,900
Lexington, MA
4 Beds, 2.5 Baths
좋은  학군, 햇빛 좋은 남향집
Near I-95, H-mart
Anna Jung 617-780-1675

$649,500
Burlington, MA
넓고 쾌적한 공간 3000 sf.
Fully renovated kitchen
H-Mart, Burlington Mall 근접
Jason Jeon 617-642-5670

$850,000
Cambridge, MA
2 Beds, 2.5 Baths, 1374 sf.
깨끗하고 좋은 구조의 콘도
Joanne  Song 206-734-1407

숏세일  콘도

Condo
Cambridge/ $460,000
2 beds, 2 full baths
Greenline extension
Jason Jeon 617-642-5670

$799,000
Andover, MA
4 Beds, 2.5 Baths, 4001 sf.
Gorgeous colonial home
SJ Park 617-304-7001

건물까지 가능
보스톤에 5개 뿐인
24시간 영업 허가
S. J Park 617-304-7001

Allston
$1,000,000
S.J Park 617-304-7001

Sharon, MA/ $18,500
급매, 좋은 위치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Investment

콘   도          Condominium

단  독  주  택         Single Family

$399,900
Northborough, MA
3 Beds, 2.5 Baths, 2289 sf.
짜임새 있는 구조, 좋은 가격
Michael Yun 617-459-5985

Restaurant
$320,000
엘머스트 downtown/ 일식당
Beer Wine License
Won T. Ra 617-642-3156

Cleaner
$220,000
Milford, 건물 가능
주차공간, 사무실
S.J Park 617-304-7001

$889,000
Newton, MA
5 Beds, 4.5 Baths, 2450 sf.
Spacious home for big family
Anna Jung  617-780-1675

$550,000
Danvers, MA
4 Beds, 3 Baths, 2620 sf.
Large lot
Easy access to I-95
Jason Jeon  617-642-5670

Condo
Cambridge/ $349,000
Charming 1 bedroom condo
Close to Harvard Sq.
Joanne Song 206-734-1407

$294,000
Cambridge, MA
1 Bed, 1 Bath, 433 sf.
아담하고 좋은 가격의 콘도
Joanne  Song 206-734-1407

리커스토어

차이나타운 식당 Drop off Store

아파트 렌트단  독  주  택

Exclusive

Exclusive

Exclusive

Exclusive

Exclusive

SOLDExclusive

$210,000
Weymouth, MA
3 Beds, 1 Baths, 1180 sf.
Beautiful ocean view
Jin Choi 617-877-0387

Under Agreem
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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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00
Allston, MA
한국 식당 급매
좋은 위치, 잘 운영되는 비지니스
Jason Jeon 617-642-5670

$70,000
Concord, MA
잘 운영되는 drop store
Great business opportunity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250,000
Boston, MA
Boston downtown 중심에 위치
Great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70,000
Allston, MA
550 sf./ Rent $1,750
유틸리티 포함 (전기료만 부담)
Anna Jung 617-780-1675

$690,000
Allston, MA
맥주, 와인, 소주
S.J Park 617-304-7001

$280,000
South Boston
100% 리테일/ 안정된 수익
Won T. Ra 617-642-3156

RED MANGO
$375,000

$179,000
Nashua, NH
잘 운영되는 Asian Restaurant
Jason Jeon 617-642-5670

Call for Price
North Andover, MA
년 매상 $180,000
Price reduced
고정 손님 확보
Jin Choi 617-877-0387

$139,000
Chelsea, MA
2200 sf./ Convenience Store
멕시칸 푸드 & 피자
Lottery & Cigrette
Jin Choi 617-877-0387

$110,000
Mass Ave. Arlington
Gross Sales: $200,000
Tons of foot traffic
Call Jason for more detail
Jason Jeon 617-642-5670

Drop Off Store Restaurant

숏세일  콘도

Laundry

커머셜

커머셜 건물 투자

식당 + 가게  Full Plant 세탁소 Dry Cleaner Full Plant Cleaner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건물까지 가능
풀리커, 450 capacity
현 1.85M 매출
S.J Park 617-304-7001

5,000 Sf. 
빈자리 렌트
최고 한인 비지니스 자리
S.J Park 617-304-7001

$200,000
Middleton, MA
안정된 Full Plant 세탁소
Milldeton mall 내 위치
Jason Jeon 617-642-5670

Restaurant

Fish Market

$245,000
Brockton, MA
Located in busy Mall
Great business opportunity
Won Ra  617-642-3156

Restaurant

$120,000
Worcester downtown
Great business potential 
Won T. Ra 617-642-3156

Convenience Store

Exclusive

SJ Park 617-304-7001

Frozen Yogurt Store

S.J Park 617-304-7001

올스톤 식당

올스톤 역 앞

Exclusive

Exclusive

Exclusive

Exclusive

Exclusive

Exclusive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Restaurant

뉴스타, 백영주 지사장의

부동산 세미나
장소: 
Oak Hill Middle School,
Cafeteria (130 Wheeler Rd.
Newton Centre, MA 02459)

시간: 10월 12일, 토요일
           11:40 am - 12:30 pm

문의: 781-259-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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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史)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짐보다도 예리하여 혼(魂)과 영(靈)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 For the word of God living and active. Sharper than any double edged sword, it penetrates even to dividing soul and spirit, joint and marrow 

: it judges the thoughts and attitude of the heart. -히브리서 4장 12절.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어떤 시련과 도전이 있더라도 한국과 미국

은 함께합니다.” 

지난 1일 한미동맹 환갑일에 오바마 미국대

통령이 화상을 통한 축하 메세지. 

이 축사의 마지막엔 “같이 갑시다”고 오바

마 대통령이 우리말로 외쳤다. 이날 경축연은 서

울 하얏트 호텔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만찬이 베풀

어졌었다.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 미 방위조약은 침

공시 상호군사개입과 미군의 한국주둔이 핵심

내용. 

세계 유래없는 한미 동맹은 북한을 방어하고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한미

동맹은 통일된 한반도와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

한 동북아 협력의 핵심적 축이 되어 지구촌에 평

화와 행복을 제공하는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같이 갑시다”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축사에 답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또 다른 60년

도 함께 해 나갑시다”고. 

이 한미군사동맹 60주년 기념행사가 김정은

을 자극했는지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

위(조평통)가 2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 날

’ 기념사에서 ‘강력한 대북 억지력 구축과 북

한의 변화’ 등을 언급한데 대해 “우리(북한)

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고 우리의 대화, 평화노력

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꼬았다.  

조평통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자가 우리의

핵문제를 떠드는 것은 미국과 야합해 우리를 무

장해제해 북침야망을 실천해 보려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망발이며 변화를 운운하는 것도 우리

의 사상과 제도를 허물고 흡수통일 망상을 실현

해 보려는 해괴한 망언”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또 “오늘 조선반도 핵 문제와 관련

해 규탄 받아야 할 당사자는 미국과 괴뢰 패당이

며 변해야 할 대상은 남조선 당국이라고. 

한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도 대변인

담화를 통해 오는 8일부터 미 항공모함이 참여

한 가운데 남해상에서 실시되는 한, 미, 일 해상

훈련에 대해 “조선 반도의 대화 평화 분위기를

파괴하고 정세를 대결과 전쟁국면으로 몰아가

는 매우 위험 천만한 사태”라고 조선중앙통신

이 보도했다. 이 단체는 “우리는 대화와 평화

를 바라지만 핵 항공모함까지 들이밀며 우리에

게 핵 위협을 가해오는데 대해 절대로 수수방관

하지 않을 것이며 강경히 대응해 낼 것”이라면

서 “위험천만한 북침 핵전쟁 연습을 끝내 강행

하는 경우 초래되는 모든 엄중한 후과에 대해 전

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정작 서울의 정치계를 뒤흔든 것은 사초(史草

)파동이다.  

2007년 남북정상(노무현 대 김정일) 회담 대

화록 실종사건 수사 중간발표(2일)는 봉하마을

e지원(e知園)에 남아 있던 대화록(수정본)과 국

정원에 남겨져 있던 대화록(국정원본)은 같은

것이며 이 두가지와 삭제된 대화록(초본) 사이

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초본과 수정본 사이에서 내

용상으론 크게 별 차이가 없다”면서 “의미 있

는 차이가 있지만 내용의 차이는 절대 아니다”

고 했다.  

“의미 있는 차이가 무엇?”이냐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여권핵심관계자는 “(초본과 수정본 사이에

는) 양 정상간 대화의 표현에서 차이가 있다고

들었다”며 “예를 들자면 김정일 앞에서 대한

민국 대통령이 지나치게 (저 자세를 취한 것처

럼 보이는 표현)등” 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대변인은 “만약 한미동맹

이나 대한민국의 정통성, NLL(서해 북방한계

선) 등에 대해 같은 뜻이라도 표현이나 단어를

적절치 않게 사용했다면 내용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사초(史草)는 사관(史觀) 즉 역사를 보는 관

점, 역사적 현상을 해석하는 관점을 가진 전문가

가 기록하여 둔 사기(史記)의 초본(草本)을 뜻

한다. 

史:冊也책야:역사 사. 史자는 口: 사람이 말

하고 밥 먹는 입구(口)를 乂:治也치야:다스릴

예자와 합성 되어 있어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된다는 뜻. 어느 정도의 말의 수식이나 “노무

현 재단”이 말하듯 말의 수식이나 장식이 가능

한 듯 말하는 것은 사초를 벗어 나기 때문이다.

이유는 史草의 草때문. 이 草자는 풀을 표시

하지만 그 본 뜻은 가운데 “말씀 왈(曰) 또는 가

로 왈”을 중심으로 위에 두 십자가(艹), 이래로

큰 십자가(十)가 받치고 있는 그림. 위의 쌍 십

자가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 마가복음

12장31절. 밑에 큰 십자가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

님을 섬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and with

all your strength” – 마가복음 12장30절. 이들

전심전력의 예수님 십자가와 예수신자들의 십

자가로 둘러 싸인 하나님 말씀이 사랑으로 엮어

진다면 “그 풀(草)은 사자와 소가 함께 먹는”

평화의 나라가 된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화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 for the earth will be full of the knowledge of

the Lor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 이사

야 11장9절.

현재 서울의 史草시비는 국회의원들이 서로

십자가를 안 지려고 꾀를 부려서다.

이 사랑의 십자가(十)는 내 잘못, 내 죄 때문

이 아니고 이웃 또는 동료국회의원들의 잘못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이유 없이 내가 대신

지는 것”밖에 해결의 길이 없다. 이 史의 뜻이

冊(책)인데 이 책을 뜯어 보면 冂:遠界원계: 멀

경, 즉 멀리 가는 길의 비결이 艹둘이, 곧 이웃

을 위하여 십자적 고난을 차곡차곡 담고 가는 사

랑, 이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얼마나 쌓

고 가는 가를 증거하는 것이 史이니까.

이 史草인생을 잘 증거한 바울 사도(Apostle

Paul)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예수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

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

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 갈라

디아서 2장20절

2013년 10월 3일은 단군(檀君) 개국 4,345주년

개천절. 檀자는 “향나무 단”자로 ‘그리스도

의 십자가 고난의 향기를 믿는다’는 뜻을 지녔

으니 단군의 자손은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에 남달리 앞장서라는 민족 아닌가? 사랑의

원천(源泉)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거리는?

바울 사도처럼 십자가를 함께 못 지더라도 이웃

사랑, 나라 사랑이 무엇인지 이미 유명을 달리한

노무현 전대통령에게 史草의 책임을 씌우고 말

것인지? 남북정상회담史가 거짓과 정치가들의

잔꾀로 도배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혼과 영을 구별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맡길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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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최인호가 돌아 갔단다. 묘한 충격이

었다. 뭘 모르던 내 청년시절이 그의 연재

소설과 시작을 같이 했기 때문인지도 모르

겠다. 일간스포츠가 4면으로 창간되었을

때다. 신문에 ‘바보들의 행진’이 연재되

었다. 고우영의 수호지가 있었고, 병태와

영자와 무대와 무송과 반금련이 아이돌 스

타처럼 이름을 알렸다. 하긴 처음부터 끝,

게다가 광고까지 읽어 내려가는데,  삼십분

이면 족하던 신문이었다. 그것도 같이 통학

하던 고교동창과 나눠 읽었는데도 말이다.

그 시절에 고교야구 말고는 무슨 대단한 스

포츠 기사가 있었겠는가?  

성탄절 즈음이면 선물이 전달되었다. 한

국군대에선 무슨 과자 종합선물세트가 위

문품으로 나눠지던 때다. 위문품봉지엔  어

린 아이들이 썼던 위문편지가 뭉텅으로 들

어있었다. 샘터 잡지도 빠지지 않았다. 읽

을 거리에 구진하던 졸병들에게 샘터는 ‘

전우신문’과는 격格이 달랐다. 잡지에 최

인호의 ‘가족’ 이 실렸다. 작가의 아이와

아내와, 누나와 형, 그리고 콩나물을 꽁나

물이라 쓴다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그

의 글에서 만났다. 당연히 군대 내무반에

몇권씩 과월호가 굴러 다녔다.  ‘가족’을

읽어 내면서 장가는 반드시 가야 할 거라

스스로 다짐했더랬다. 

고래사냥을 목청껏 불러 제꼈다. 소리 지

르고 싶은데, 가사와 곡이 썩 잘어울렸던

거다. 젊은 시절엔, 괜히 그러고 싶을 때도

있는 모양이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 봐도/가슴

에는 하나 가득 슬픔 뿐이네/무엇을 할 것

인가 둘러보아도/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 앉

았네/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삼등 삼등 완

행열차 기차를 타고 (고래 사냥, 최인호 작

사)

처남이 아내를 통해 소설 ‘상도’를 보

내왔다. 물경 여섯권인가 되었는데, 아내는

무겁게 그걸 운반해 왔다. 아직 문체를 눈

여겨 볼 처지는 아니었다. 그저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읽었다. 계영배와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

다. 위태한 막대기 위에서 내려올수도 더이

상 버틸수 없을때는 한발 더 나가라는 말이

란다. 말이 매우 위태하고 모질다. “죽음

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오

.”  더 이상 선택은 없으니 그냥 한발 더 디

뎌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 서늘하다만 틀리

지 않는 말이다. 소설에서 임상옥에게 추사

가 했던 준열한 충고다.  하지만 이 소설은

책보다는 연속극이 더 쉬웠고, 흥미진진 하

더라. 

살려면 놓아라. 놓아라 그래야 산다. 하

나님이 간곡히 말씀 했단다. 벼랑에 매달린

사람을 향해 부탁한 거다. 밤이었을 것인데

, 하나님의 음성이 오히려 간절하다. 살려

주십사 소원하던 사람이 고개를 흔들었고,

다시 소리쳤단다.

‘거기 누구 다른 사람없어요’ 

한데,  하늘의 음성은 틀림없을 진저. 새

벽은 쉽게 왔고 서서히 밝아졌을 적에, 매

달린 그 곳에서 땅까지는 오직 한 척. 그냥

손을 놓는다면, 사뿐히 땅에 닿을 수 있는

높이였단다. 하지만 얼마나 높은 곳에 매달

려 있는지는 몰랐으니, 생고생을 자초한 거

다. 놓으라 할때 그냥 놓아야 한다. 내려오

라 할 때 내려오는 게 고생 덜하는 거다. 한

발 더 나가라 할 때 더 나가는게 사는 길이

라는 말일 게다. 백척간두진일보!

참 작가를 청년작가라 했는데, 소설을 읽

었던 나는 청년독자라는 말인가. 하긴 아내

책꽂이엔 그의 책이 몇권있다. 공항에서 집

어든 ‘가족’ 단행본을 꽂아서 도왔으니

청년독자가 아니라 할수도 없다. 청년의 시

대가 서서히 간다. 다른 청년들 시대가 밀

려온다.  그가 남긴 말이 은혜롭다.  ‘주님

오셨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시편 18:36)

백척간두진일보
(百尺竿頭進一步)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객원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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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예술 섹션에서는 무료, 유료 예술작품 전시, 연극, 강연, 예술가 소식, 예술 작품관람 팁, 뮤지엄의 가족 프로그램 등 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보스턴 시내 거리를 걷다 우연히 독

특한 색과 디자인으로 장식 된 피아노

가 공공장소에 놓여진 것을 본 적이 있

으신가요? 

영국 예술가 루크 제람 (Luke Jer-

ram)에 의해2008년 영국 버밍엄에서

처음 시작 된Play Me, I'm Yours는

예술가의 손을 거쳐 개성 있는 모습으

로 재 탄생한 중고 피아노를 공공장소

에 전시하여 누구나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미술 프로젝트로 뉴욕, 파리

, 런던을 포함한 세계 37개의 도시가

참여하고 지금까지 약 1000여대의 피

아노가 설치되며 세계적으로 확대되

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제람은 처음 낡고 오래된 중고 피아

노를 저렴한 가격에 사서 “나를 연주

하세요, 나는 당신의 것 입니다” 라고

피아노에 적어놓은 후 거리나 공원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집안 거실의 한

켠이나 공연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피

아노가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 놓여지

자 서먹서먹하게 지내던 도시의 이웃

들은 호기심에 자연스럽게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피아노에

다가가는 것은 단연 꼬마들이었습니

다. 아이들은 건반 이곳 저곳을 퉁기

며 깔깔거렸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자 숨어있던 마을의 연주자들도 천천

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낯설고 무뚝뚝하게 보였던 옆집 할아

버지가 피아노에 앉아 마음을 울리는

감성적인 선율의 곡을 연주하여 사람

들을 놀라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젊은

이들은 기타를 들고나와 합주를 하며

노래를 불렀고 이제 막 피아노를 배우

기 시작한 어린이가 서툴지만 귀여운

연주곡을 선보이기도 하였는데 이때

사람들은 잠시 멈춰 서서 서로 눈빛을

나누고 웃음을 보낼 수 밖에 없었던 것

이지요. 거리의 피아노 한대가 도시

사람들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하였던 것 입니다.

제람은 보스턴 글로브와의 전화 인

터뷰에서 피아노 전시를 시작 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매주 세탁소에 가면 세탁기에

옷을 집어넣거나 건조된 옷을 게는 사

람들을 반복해서 만났습니다. 그렇지

만 누구도 먼저 서로 인사를 하거나 말

을 건네지 않았지요. 그때 저는 도시

안에 서로 얼굴은 알고 있지만 단 한

번도 교류를 나누지 않은 “보이지 않

는 커뮤니티”

의 사람들이 많

이 있을 것이라

깨달았습니다.

저는 피아노가

이러한 사람들

을 연결 하게하

는 촉매가 되어

도시의 풍경을

생기 있게 할 것

이라 생각했습니다.”

버밍엄에서의 Play Me, I'm Yours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자

세계의 여러 도시에서도 이 프로젝트

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 현재까지 유럽의 주요 도시와, 캐나

다, 중국,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미

국 30여개주의 도시 등이 참여하며 꾸

준히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루크 제람은 피아노의 설치 장소나

방법, 전시 기간 등을 도시나 커뮤니티

의 권한에 전적으로 맡기기 때문에 피

아노 전시는 도시마다 각기 다른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스턴에서는

총 75대의 기증받은 중고 피아노를 한

곳에 모아 전문가에게 조율을 받은 후

, 피아노 장식을 위한 공모전을 열어

예술가와, 커뮤니티 센터 등을 선발하

였습니다. 예술적으로 새 단장한 피아

노 들은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퍼블릭

공원, 지하철 역, 마켓의 코너, 박물관

앞 등에 설치하여 지나가는 사람들 누

구나 자유롭게 연주 할 수 있도록 하였

습니다. 다운타운, 켐브리지, 섬머빌,

부르크라인 등 보스턴 여러 곳에서 만

나볼 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

인의 피아노 들은 10/14일까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가 끝나면 전시

되었던 피아노는 자선 단체에 기부되

거나 판매한 수익금을 자선단체에 기

부하게 됩니다. 

몇몇 도시에서는 피아노 신동이나

유명 피아니스트들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게릴라 공연”을 펼쳐 도로를

마비시키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하니

운이 좋다면 전시 기간 동안 예고치 않

은 뜻밖의 공연을 만나게 될 수 도 있

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에서도 만나 볼 수 있습니

다.  9/30부터 2주간 진행되는 한국 행

사에는 기증 받은 중고피아노 10 대를

예술가 권인수씨가 자연을 형상화 하

여 페인팅 하였고, 선유도공원, 북서

울꿈의숲, 서울창포원, 서울대공원,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정원, 늘장(공덕

역)에 설치하게 됩니다. 특히 선유도

공원에서는 재능기부자들에 의해 무

료 연주회가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전

시가 끝난 후 피아노는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에 기증되어 음악치료, 연

주회 등 다양한 예술활동을 위해 활용

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문화/예술 컬럼니스트 장동희
Museum of Fine Arts, Boston 강사

보스톤 아트 스튜디오 원장

167 Corey road, suite 205, Boston MA 02135/ph) 

857 756 2557

jandonghee@bostonartstudio.com

/ www.bostonartstudio.com

City Hall Plaza, Government Center Station 역 앞에 설치된 피아노 (사진: Jude Griffin)

“나를 연주하세요, 나는 당신의 것 입니다!”
Play Me, I’m Yours

47

2013년 10월 4일 금요일 

기간: 9/2일부터 10/14일까지,  장소: 보스턴 시내 거리 곳 곳 (피아노 로케이션 지도 정보: http://streetpianos.com/boston2013/)

좌: 보스턴 박물관 앞 이젤을 형상화한 피아노 (사진: Victoria Donahue),  우: 차이나 타운 지하철 역 부근에 설치된 핑크 빛 피아노 (사진: Marc
Ehrl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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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 뉴스 The Boston Korea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인사파동' 사

태가 중대고비를 맞고 있다. 박 대통

령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야 할 주요

기관의 수장들이 연달아 사퇴하면서

국정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들

의 사퇴과정에서 거센 마찰음이 발생

하면서 국정혼란은 가중되는 양상이

다. 

이러한 사태의 뒷배경으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끄는 현 청와대의 의사

결정 및 조율구조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출범 7개월을 맞는 박근혜 정부

가 국정운영을 어떻게 다잡을지 그 해

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잇따른 인사파동

박 대통령의 측근인 진영 보건복지

부 장관은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뒤집기에 불만을 품고 사표를 제출,

박 대통령의 사표 반려와 정홍원 국무

총리의 업무 복귀 지시를 거부한 채

거듭 사퇴의 뜻을 밝힌 끝에 지난달 30

일 사표수리가 확정됐다.

'혼외아들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검찰총장도 지난달 28일 25년 간의 검

사 생활을 마감하고 공직을 떠났다.

검찰총작직에 오른 지 180일만이며 지

난 13일 사의를 표명한 때로부터 17일

만이다.

이뿐 아니라 국가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장은 한 달이 넘도록 공백 상태

다. 부총리급의 헌법기관장인 양건 전

감사원장은 외압을 언급하며 사퇴했

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김관진 국방

부 장관은 경질설이 언급되면서 업무

장악력이 떨어진 상태다. 또한 주요

공기업 수장에 대한 임명도 중단된 지

오래다.

정부 운영에서 ‘인사가 만사’ 임

을 감안할 때 결국 이런 잦은 인사파

동은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깊은 상처

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 지적

이다.

‘왕 실장’ 김기춘

최근의 인사 논란은 공교롭게도 김

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장 이후에 집

중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가 국정운

영을 장악하면서 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후보 시절 약속했던 책임장관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분석이 나오던 터

에 김 실장을 임명한 8월 이후 국정 운

영의 무게중심은 청와대로 더욱 기울

었다. 

박 대통령은 8월 "청와대비서실이

국정 운영의 모든 것을 풀어야 한다"

고 했고 김 실장은 "부처를 이끌어 성

과를 내라"고 지시했다. 김 실장은 이

후에도 청와대 참모들에게 "(부처를

이끌)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라"

고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왕 실장

’ 수준을 넘어 ‘부통령’ 소리를 듣

고 있는 김 실장 중심의 2기 참모진이

더욱 확고하게 국정을 장악하려 들면

서, 청와대가 주도하는 비정상적인 국

정 운영 방식이 더 깊고 넓게 자리잡

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 ‘불통’ 심화 

진 전 장관과 채 전 총장의 사퇴 파

문을 거치면서 드러난 청와대의 일방

적인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 여야 모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김 실장과 홍경

식 민정수석 등이 기용된 이후 ‘불통

’이 심화됐다는 비판이 많다. 새누리

당 조해진 의원은 지난 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요즘 청와대 내부 시스템

에 권위주의적인 분위기가 더 심화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라며 “그런

부분이 시대 흐름과 맞지 않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

다.

민주당은 최근 일련의 사퇴 파문을

통해 ‘공포정치’가 부활됐다고 주

장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

서 “박근혜 정부가 엉망이 된 나라꼴

에 대해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소

신 장관에게 ‘배신자’라는 딱지를

붙였다”며 “대통령 뜻을 거스르면

다 배신자냐”고 따졌다. 이어 “대한

민국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청와

대 참모진부터 전면 쇄신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연금 논란 ‘불씨’ 여전

진 전 장관의 사표수리 이후 ‘항명

논란’으로까지 번졌던 사태는 일단

외견상 진정국면으로 접어든 양상이

지만, 사태를 불러온 기초연금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지난 7월 활

동을 마치며 진 전 장관이 주장한 '소

득 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급안'과 정

부가 제안한 '국민연금 연계안'을 각

각 1안과 2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연금 연계안은 국민연금을 받

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그러나

지급 방식이 아주 복잡한 데다 무엇보

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것이 최대 약점이었다.

이에 따라 진 전 장관은 "국민연금

과 연계하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

발이 심해 국민연금 기반이 흔들릴 것

"이라며 소득 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

급안을 마련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

보고했다.

청와대는 이런 진 전 장관의 방안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복지부

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을 덜기

위해 20만원 전액을 받는 사람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서둘러 만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기초연금 계획을 담은 '기초연금법 제

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이 제정안

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정부

안과 내용이 같지만 국민연금 장기가

입자에게 보장하는 최소수령액을 정

부 재량에 맡긴 부분은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26일 발표된 정부 예

산안에 책정된 복지 관련 예산은 105

조 9000억원으로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복지 예산의

전체 비중도 29.6%로 30%에 육박하

고 있다. 

그럼에도 기초노령연금 등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복지공약들은 후퇴했

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복지예산 가운데 60조

원가량은 공적연금과 보훈 등이어서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순수 복지예산

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친박 ‘올드보이’ 귀환

일련의 인사파동 외에도 야당과의

대치로 지난달 30일 시작된 정기국회

에서 예산안이나 민생법안 통과가 여

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박 대통령은

‘복합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이러한 난

국에 직면한 가장 큰 원인으로 청와대

의 국정 주도로 인한 책임장관제 부재

, 청와대와 부처 간의 소통 실패 등을

꼽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일 서청원 새누

리당 상임고문의 ‘10.30 재•보궐선거

’ 경기 화성갑 출마 선언,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의 민족화해협력범국

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내정

등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향후 박

근혜 정부 국정운영 전면에 등장할 것

으로 보인다. ‘청와대 김기춘-당 서

청원-외곽조직 홍사덕’ 등을 염두에

둔 ‘친박체제 구축 시나리오’라는

관측이 가능하다.

가뜩이나 불통 논란에 휩싸인 박 대

통령 국정운영이 친박 ‘올드보이’

의 등장으로 청와대의 일방통행을 부

채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hsoh@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

숙 기자 = 자금난에 시달려온 동양

그룹이 결국 해체의 길로 들어섰다.

하지만 동양그룹이 위기를 알고 있

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채권과 어음

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고 주

력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도 경영권

유지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

고 있어 사태 휴유증이 클 것으로 전

망된다.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

셔널 등 3개 계열사가 30일 법정관

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데 이어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는 1일

각각 춘천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

원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하지만 산업계와 금융계 안팎에

선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현 회장이 경영

권을 유지할 목적에서 두 회사의 법

정관리 신청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

는 지적이다.

시장은 동양시멘트가 그룹 내에

서 사업 역량과 신용도가 가장 우수

한 계열사이며 국내 2위의 시멘트

생산능력을 갖춘 업체라는 점에서

법정관리를 피할 수 있다고 봤다.

동양증권 직원들도 집단으로 반

발하고 나섰다. 전국 지점장들이 연

판장을 돌린 데 이어 노동조합은 법

원에 청원서를 제출했고 임원들마

저 성명서를 냈다.

직원들은 "동양시멘트의 법정관

리 신청은 현재현 회장과 일가가 부

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기존관리

인 유지제도’를 활용, 경영권을 되

찾아오기 위해 법을 악용한 전략적

인 선택이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동양증권 직원들은 동양시멘트

지분을 담보로 7월과 9월 1천569억

원 규모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ABCP)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판

매했으나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

를 개시하면 투자자의 항의로 자신

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반발

했다. 영업직원들은 수년에서 십여

년씩 쌓아 온 인맥과 평판을 한 번에

날릴 처지가 됐다.

한 직원은 "회장과 사장의 장담만

믿고 상품을 팔았는데 겨우 2∼3주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 고객 얼굴

을 볼 낯이 없다"고 말했다.

제주지점에서는 대리급 여성 직

원이 압박감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

을 끊는 일도 벌어졌다.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충분히 예상가

능하고 감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

고 자신들의 마지막 자금을 끌어들

이기 위해 피해를 확산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평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심각한 손해가

불가피하고 총수의 도덕적 해이 가

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2일 현재

피해를 접수한 개인투자자는 1만5

천명에 이른다.

hsoh@bostonkorea.com

사퇴… 사퇴… 박근혜 정부 총체적 국정위기

2013년 10월 4일 금요일 

동양그룹 법정관리 사태
고의적 채권•어음 판매, 경영권 유지 꼼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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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타운 보스톤 로비샵 (Lobby shop) 주 6일 오픈 로터리포함, 매매가격 $79,000

식당 아침, 점심 보스톤 북쪽 주 6일 오픈 연매상 $180,000

동양식당: 연매상 $250,000 새 시설, 학교 급매매 Any Offer 받음

뉴튼지역 세탁소 +셔츠 유닛, 연매상 $160,000

섬머빌 론드로맷 연매상 $180,000

전국 체인 델리, 고급 몰 안에 위치 연매상 $560,000

보스톤 남쪽: 데어리퀸/오린지쥴리어스, turnkey 경영, 연매상: $300,000

아이스크림, 브라운대학, 프로비던스 중심가 샌드위치 & 기타 메뉴 추가 가능

뉴튼 세탁소: 연매상: $120,000+ 홀세일: $100,000 오너 파이넨스(50%)

아침+점심(5일) 보스톤 점심만, 연매상 $250,000 아침 첨가할 수 있음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800,000+부가수익, 비어+와인, 로타리 저렴한 매매가격 $12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동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370,000 매매가 285K 소유자 은퇴

론드로맷: 보스톤 연매상 $180,000 새 장비들 (2010년)

드롭오프: 보스톤 북쪽 연매상 $208,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좋은 렌트

타이식당: 보스톤 서쪽, 바로 영업 가능, 연매상 $350,000

세탁소 Full Plant +셔츠유닛, 뉴햄프셔, 연매상 $100,000 Owner finance 가능

세탁소 Full Plant +셔츠유닛, $300,000 +Owner finance 가능

론드로맷 +부동산, 연매상 $230,000 소유자 부자중 경영, 카드시스템, 물값 절약가능-우물보유

론드로맷: 연매상 $60,000 캠브리지, 부수입! 무인 자동시스템 완비, 소유자 부재

드롭오프 +루트세일: 연매상 $280,000 공장가능, 소유자 사망, 좋은 매매 가격

드롭오프: 보스톤 서쪽 연매상 $140,000 Full Plant로 할 수 있음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45,000 19년 경영, 매매가격 $139,000

일본식당: 하바찌 +스시, 보스톤 북쪽, 소유자 은퇴, 연매상 $300,000+

드롭오프+론드로맷: 연매상 $455,000-100% 소유자부재 Working owner 매상증가 가능성

보스톤 남쪽: 중식+스시 연매상 $ 1M+ Full Liquor 면허증 상가건물 4, 5 유닛 고급동네, 100% 수리 완료 매매가격 $789,900

부동산+세탁소(1층) 연매상 $280,000  2unit Apartment(2층, 렌트 월 $2,800)


